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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NEWS 

▶ 코로나 19 로 사활 건 쌍십일절 쇼핑축제, 징동은 토크쇼 도입 (타이℃态℃, 2020.10.21) 

▶ 일본에 진출하는 중국의 VR 기술, 제 4 차 중국과학기술 역량강화 산업혁신 포럼에서 확인            

(36kr, 2020.10.15) 

▶ 핀둬둬 ‘신브랜드 계획’: 5 년동안 100 개 산업체인 지원 (봉황망과기凤凰网科技, 2020.10.22) 

▶ 중국의 코로나 19 방역 ‘건강코드’로 부각된 노인들의 디지털화 고충, 민정부가 나섰다  

(신징바오新京报, 2020.10.23) 

ISSUE 및 시장 동향  

▶ 루킨커피는 잊으라, 중국 커피 시장의 새로운 스토리 — 이오왕(亿欧网) 제공 

▶ 2020 년 유니콘 IPO 대탈주, 상장 안하면 늦는다는데? — 란차이징(燃财经) 제공 

▶ 쌍십일절 쇼핑전쟁 사전 붐, 타오바오 BJ 들의 결사적인 부활 — 제일재경(第一财经) 제공 

▶ 양자컴퓨터 시리즈 69) 2020 글로벌양자컴퓨팅 기술 발명특허 100 강 중 중국회사 최초로 

10 워권내 진입 — DeepTech 제공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 PLAYCOIN 제공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146) — 윤형건 교수 제공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후가꾸’ ‘Zoom’ ‘bellFace’등이 수상, 보여진 IT의 ‘불역과 유행’ (비즈니스플러스IT, 2020.10.21) 

▶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명목금리 제로 제약을 해소한다? (다이아몬드온라인, 2020.10.21) 

▶ 여성 자살자 급증은 비정규직 고용동결이 원인인가 (Foresight, 2020.10.21) 

▶ 일본의 젠더갭은 언제 메워질까? Waffle의 두 사람이 지향하는 미래 (Forbes Japan, 2020.10.21) 

“코로나19 대응” 중국 중앙정부 정책 및 백신 동향 

◆ 백신 

▶ 아데노바이러스 COVID-19백신의 연구 및 개발 진행 (중국백신&면역中国疫苗和免疫, 2020.06.03) 

▶ 코로나 19 백신의 가격 책정방법 및 우선 접종 인원에 대한 국무원 연방연계 메커니즘 최신 발

표 (펑파이신문澎湃新闻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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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중국 창업 인큐베이터 발전보고' 발표 (중앙망央广网, 2020.10.25) 

KIC 특집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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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 19 로 사활 건 쌍십일절 쇼핑축제, 징동은 토크쇼 도입   

(타이℃态℃, 2020.10.21) 

알리바바와 핀둬둬에 앞서 11.11 주전장을 선점하려는 징동은 웃음소리로 올해 쌍 11절의 서막을 열었다. 

10 월 19 일 징동은 샤오궈(笑果)와 합작하여 징동이 11.11. 우세를 잡도록 <징동 토크쇼 빅쇼>를 한차례 

열기로 했다. 리단(李诞)은 징동을 위해 특별 토크쇼를 열고 농담삼아 이 토크쇼를 ‘제 3.5 절’이라 칭했다. 

징동소매그룹 CEO 쉬래이(徐雷)와 징동그룹 부총재 한루이(韩瑞)는 ‘웃음 리더’를 담당하였고, 

한루이(韩瑞)는 더 나아가 토크쇼 첫 무대에서 자신의 쇼핑 체험을 ‘자조’하며 ‘사회적 동물’들의 고통을 

최대한 깨트리려 했다.   

   사진 1) 출처: 타이℃(态℃) 

전자상거래 쇼핑체험의 성대한 잔치를 위해 일년 한 차례의 쌍십일절(11.11)은 주목을 받는다. 각 대형 

전자상거래상이 각종 판촉수단, 다양한 기획, 보조금 계획을 내놓으며 일찍이 소비자들에게 대형 

프로모션 기간에 대한 심미적 피로감을 만들었다. 전자상거래 쇼핑절 빅 IP 는 새로운 창의로 대중의 

관심을 끌려하고 징동은 이러한 방식으로 올해 11.11 대전의 첫 포문을 열었다.  

2020 년 중국과 글로벌 경제 모두는 여전히 시험을 치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 19 전염병 통제가 

이미 일상화된 상태에 진입하여 생산과 작업 재개, 상업과 시장 복귀가 전면적으로 전개되었다. 다가오는 

쌍십일절은 한 해 소비 진흥을 거두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올해의 11.11 전투 국면은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알리바바의 쌍십일절 주제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 간다’이며 징동은 주전장 목표를 명확히 하여 알리바바에게 이전에 없던 IP 분할 

압력을 주려한다. 후에 일어선 핀둬둬측은 ‘가격전’으로 강하게 싸워 전자상거래 진영에 브랜드 위치를 

새로이 정립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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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살스러운 조롱이 쌍십일절의 진정한 즐거움 

    사진 2) 출처: 타이℃(态℃) 

징동의 이번 마케팅대전에서 가장 특색있는 점은 바로 보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다. 

비록 진동이 진정한 ‘물주’지만 리단(李诞)과 그의 토크쇼팀은 도리어 인터넷 구매에 대해 신랄한 조롱을 

한다.  

예를 들어 조치모(周奇墨)의 폭발적인 유머는 많은 사람들의 쇼핑에 관한 내심을 엿보게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11.11 은 소비주의 함정이라지만 나는 왜 매년 이 함정에 빠지고 싶은지 모르겠고 더구나 

빠진 와중에서 기뻐 날뛰는지 모르겠어. ‘소비주의의 함정’이란 말을 ‘소비주의의 덤블링’으로 바꿔야겠어. 

비록 산 물건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기쁜 마음은 꼭 필요한 거야.”  

그는 또 자신이 쌍십일절에 기쁘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한다. 도처에 “’(인기) 폭발 상품’이 있는데 네가 

작년에 산 탄약 중 아직 터지지 않은 것이 있거든. 그렇지만 11.11 에 상품은 없고 전부가 폭발 상품이라 

선택할 수가 없어.” 

징동 소매 CEO 쉬래이(徐雷)측은 ‘우물을 파는 사람’ 신분에 대해 웃으며 현장에서 소비자는 이성적인 

소비를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우리들은 전체 내부운영과 시스템에 감각을 드러내요. 소비자가 물건을 

선택하여 구매하려 할 때 소비자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상품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모두가 이상적인 소비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전자쇼핑과의 다른 

점입니다.”라고 말했다.  

토크쇼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SNS 에서 “비록 광고는 있었지만 아주 재미있었다.” “3.5 계절이라는 말이 

아주 웃긴다. 우리의 즐거움이 되돌아왔다.”라고 호응했다. 

2.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https://tech.163.com/20/1021/13/FPFFLV3O000999D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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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주’였던 징동은 이번 토크쇼에 적지 않은 ‘자기 사람’을 배치했다. 

예를 들어 조롱하는 N 명의 물류배송청년, 로봇 서비스에 공포감을 가진 서비스부서 여직원, 200 종의 

돼지고기를 먹고 90 킬로그램이 된 구매직원이 연달아 무대에 올라 ‘하오양마오(薅羊毛 편집자 주: 80 년대 

후 출생자로 금융기관이 내놓은 판촉상품을 보면 지대한 관심이 생기는 무리를 일컫는 말)’족인 

소비자들을 직접 가르친다. 이 중 ‘산재’라며 체중이 급격이 불어난 징동 판매원은 현장에서 

쉬래이(徐雷)를 향해 ‘돈을 더 달라’ 소리친다.  

    사진 3) 출처: 타이℃(态℃) 

이러한 ‘광고’를 통해 징동 직원은 토크쇼 코메디극 형식을 통해 자신의 존엄한 순간을 표현했고 

공평하게 풍자의 방식으로 신산한 현실을 표현해냈다. 이러한 사회 생활이 농후한 화제는 공명과 

화제성을 불러일으켰다. 

자고로 전장에서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고 했다. 누가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얻는지,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오늘날 전자상거래 국면도 이와 같다.  

이전에는 빅 IP 로 쇼핑을 진작시키려 했다. 알리바바, 핀둬둬, 수닝 모두 전자상거래 완휘를 개최하며 

‘스타+트래픽’을 통해 자신의 판매 우세를 만들려 했다. 도인(抖音), 콰이쇼우(快手)는 쇼트클립에 

진입하여 쇼핑축제의 경쟁을 더 치열하게 했으며, 소비자 관심의 순위 싸움을 놓고 다시금 투쟁열기를 

더했다. 

어떻게 더 두드러질 수 있을까? 어떻게 차별화할까?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정복해야 할 난제가 

되었다 

징동은 엔터테인먼트 방식을 선택하여 젊은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올해 수준있는 라이브방송 

구호를 내세웠다. 올해 쌍십일절, 징동은 300 명이 넘는 스타를 이끌고 500 여 차례가 넘는 창의적인 

https://tech.163.com/20/1021/13/FPFFLV3O000999D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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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방송을 하기로 했다. 11 월 10 일 완휘(晚会)를 개최하지 않는 징동도 ‘2020 징동 라이브방송 

슈퍼나잇’을 준비하여 30 명이 넘는 스타와 국내 정상급 제작팀을 이끌고 세력을 선보였다.  

알리바바도 약하게 보이길 원치않는다. 알리바바는 매년 쌍십일 저녁에서 2 회를 더 늘려 10 월 31 일에도 

한 차례 완휘를 추가 배치했다. 알리바바는 올해 쌍 11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에 더 많은 스타 참여를 

요청했고, “쌍 11 라이브방송 스타는 618 보다 많으면 많았지 더 적지 않으며 더 많은 슈퍼스타가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에서 제품판매 첫 쇼를 할 것이다.”라고 했다. 

3. 전투 심화, 소비진작을 위한 핵심 역할 

올해 코로나 19 전염병이라는 큰 배경하에 전자상거래 브랜드는 모두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았다.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한 분기 전국네트워크 신소매가 2.2 억 위안이며 작년 동기간 대비 0.8% 

하락했고 의류품목 상품 하락은 15.1%로 전자상거래 빅브랜드의 전염병 기간 성장률도 이미 논의할 

여지도 없이 사실이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알리바바이건, 징동, 핀둬둬이건, 신예 전자상거래 플랫폼 도인과 콰이쇼우건 할 것없이 

모두 이번 쌍십일절이 한 해의 큰 시험이 되었다. 

사진 4) 출처: 타이℃(态℃) 

징동그룹 부총재, 징동소매그룹 플랫폼업무센터 책임자 한뤼이(韩瑞)는 코로나 19 는 우리들의 생활에 

아주 많은 변화를 발생시켰고 우리는 쌍십일절이 더 많은 생동감과 더 흥미있는 콘텐츠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시에 소비자는 오래 억눌러온 구매 에너지를 발산하려 하고, 전자상거래 업체도 잉여 

산출능력을 소모하기를 희망해, 올해 11.11 의 의의는 특별하다.  

따라서 올해 쌍십일절 징동은 2 건 이상 50% 할인, 3 건 신상품 이상이면 징동보조금, ‘쌍백억계획’ 등 

우대혜택 시리즈를 들고 나왔고 할인은 역대 최고가 되었다. 

https://tech.163.com/20/1021/13/FPFFLV3O000999D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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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티몰 쌍십일절은 가장 특수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타오바오 티몰 총재 장판(蒋凡)도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 19 전염병 이후 글로벌 최대의 소비축제, 아주 많은 판매사가 쌍십일절에 강력한 기대와 

더 높은 예상을 안고 왔다. 11.11 전장을 준비하기 위해 올해 티몰은 25 만 개 브랜드, 500 만 판매상이 

참여하고, 이중 200 여 만 오프라인 판매사를 포함한다. 쌍십일절 할인에 참여하는 상품은 1400 만 점으로 

작년의 1.4 배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 징동 등이건, 새로 선보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도인(抖音)과 콰이쇼우(快手)이건 모두 이번 11.11 을 한 차례 연도 대전장으로 여기고 있다. 알려진 

바대로 최근 핀둬둬(拼多多)와 쑤닝(苏宁)도 공개적으로 각자의 큰동작을 시작하며 쌍십일절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쌍십일절에 누가 새로운 정의를 쓸지 승패가 곧 드러날 것이다. 

 

2. 일본에 진출하는 중국의 VR 기술, 제 4 차 중국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산업혁신 포럼에서 확인 (36kr, 2020.10.15) 

중국 기술은 점차 세계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이 

"기술 수출"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돕고 있다. 

9 월 28 일, 36Kr 해외사업그룹사 36Kr Global 산하의 36Kr Japan 과 일본경제신문사(Nikkei)와 연합하여 

"중국의 VR 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제 4 차 중국 

기술 역량강화 산업혁신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의 대기업은 혁신과 변혁의 길을 점진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벤처 

캐피탈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산업체인 연결 루트가 

부족하다. 반면 비록 스타트업은 중국 혁신 생태계의 엔진이 되었지만 해외 진출, 동북아 시장 진출, 

기업과 투자자 접촉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현지 언론 노출이 부족하다. 

중국과 일본 기업 간의 정보 교류 장벽을 허물고 국경간 합작을 증진하기 위해 36Kr Japan 은 중국의 

벤처 캐피탈 생태계의 호소력, 전략적 합작 파트너 Nikkei 가 지닌 일본 최대 경제신문미디어의 영향력에 

기반하며 중국 과학 기술이 산업에 힘을 실어주는 혁신계열의 포럼으로 중국과 일본 기업 간의 합작을 

위한 연결 플랫폼으로 구축되었다.  

현재 포럼은 2 개월마다 개최되며 주제는 중국 벤처 캐피탈 생태학의 수직 산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시장 디지털 문맹 퇴치, 산업 분할 분석, 혁신 해석, 중일 연결의 4 개 섹션으로 나뉜다. 

이번 포럼에서 중국 기술을 사용하여 일본에서 VR 부동산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부동산 플랫폼 

‘GA Technologies’는 이미 일본 시장에 진출했고, 전산업에 3D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국 스타트업 

‘3Dnest (종취커지众趣科技)’는 청중에게 중국 기술이 일본에서 구현된 사례를 소개했다. 

GA Technologies 는 2013 년 도쿄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AI 등과 같은 선진 기술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고정된 방식을 바꾸기 위해 줄곧 노력하고 있다. 올해 GA 는 최근 뉴욕 증권 거래소 상장을 

완료한 베이커(贝壳)와 합작을 체결했다. 베이커(贝壳) 산하의 루시(如视) VR 기술을 도입하여 일본 

고객에게 온라인에서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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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출처: 소후왕(搜狐网)，GA Technologies 일본 동경 사무실 풍경  

사진 2) 출처: 36kr, GA 집행동사 티엔추이양(田吹洋) 

이 회사의 집행동사 티엔추이양(田吹洋)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 사용자는 스마트 폰에서 부동산 

목록을 검색할 때 보통 평면 이미지를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3D 기술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시각화함으로써 고객은 보다 직관적으로 부동산을 비교할 수 있어 서비스가 출시되자 매우 인기 있었다. 

GA 는 또한 현재 VR 이 중국 부동산 산업에서 보급이 매우 빠르며, 매일 약 1 만 채의 부동산이 3 

차원으로 재건되고 있으며 시행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모 미국 기업의 VR 솔루션을 줄곧 

고려하고 있었지만, 조사 비교 후, 같은 기술 수준에서 중국 기업의 비용이 미국 기업의 10 분의 1 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주저하지 않고 루시(如视)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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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에 설립한 3Dnest (종취커치 众趣科技)는 대규모 3D 모형 기술 서비스 플랫폼이다.  

   사진 3) 출처: 36kr, 3Dnest 일본사장 장씨엔허(张显赫) 

자체 개발한 깊이 인식 기능 3D 스캐닝 카메라와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 사용자와 개인 사용자가 

주거지, 호텔, 민간 숙박소, 식당, 박물관, 시공중인 건물, 전시회 등 다양한 실내 장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클라우드에서 자동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폰 단말과 웹 페이지에서 전시하고 공유하기 

편리한 3D 재현 공간을 만든다. 이 회사의 우위점은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3D 로 변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CG 공간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평면도와 같은 재료 데이터가 있으면 CG 3D 부동산을 제작할 수 있다. 

사진 4) 출처: 3Dnest (종취커치众趣科技)공식 홈페이지. 커서를 움직이며 실경을 보는 듯 VR 로 집안을 둘러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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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5) 출처: 3Dnest (종취커치众趣科技)공식 홈페이지.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면 VR 실경으로 바뀐다 

 3Dnest 는 2018 년 일본에 진출했으며 이미 적지 않은 주요 고객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 전염병의 

촉매아래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스스로 먼저 3Dnest 를 찾아왔다. 4 월에 그들은 

일본의 오래된 가구 판매사인 "Otsuka Furniture(大塚家具)"를 위해 3D 사이버 온라인 전시플랫폼을 

만들었고 오프라인 매장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이전했다. 

3Dnest Japan 의 책임자인 장씨엔허(张显赫)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에서 3D 기술 적용이 

부동산 외의 산업—소매, 관광, 복지 시설, 전시회 등 기타 수많은 장면으로 파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전염병 위기의 영향으로 일본 사용자들이 VR 기술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가상화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많은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핀둬둬 ‘신브랜드 계획’: 5 년동안 100 개 산업체인 지원                

(봉황망과기凤凰网科技, 2020.10.22) 

핀둬둬가 2018 년말 개시한 ‘신브랜드 계획’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4 개 방면에서 신브랜드를 

크게 지원할 것임을 선포했다.  

첫번째, 지원 목표를 크게 한다: 2021 년~2025 년 100 개 산업체인을 지원하고, 10 만 종 신브랜드 상품을 

맞춤제작하여 1 조 판매액을 창출한다. 

두 번째, 합작 파트너를 확대한다: 헤드급 위탁제조기업을 위주로 전 중국의 우수한 제조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 수량을 1000 개 사에서 5000 개 사로 증대한다. 

세 번째, 더 큰 자원을 투입한다:  백 억 보조금, 차오핑(秒拼) 사업군 등 핀둬둬의 강력한 자원을 ‘지원 

리소스백’에 투입하여, 기업을 위해 맞춤형 브랜드 홍보 솔루션을 제공한다. 

https://ishare.ifeng.com/mediaShare/home/820/media
https://ishare.ifeng.com/mediaShare/home/820/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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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합작 방식을 혁신한다: 위탁제조기업부터 자체 브랜드를 인큐베이팅하도록 돕고, 위탁 

제조기업의 자체 브랜드 배양 교육 업그레이드, 유명 브랜드의 파생 브랜드 제조, 신예 브랜드 지원, 국산 

오래된 브랜드 재구축 등 4 종류 방식이다.  

   사진 1) 출처: 봉황망과기(凤凰网科技) 

핀둬둬 부총재 천치우(陈秋)는 이번 ‘신브랜드 계획’ 업그레이드의 목적은 플랫폼 전영역에서 소비자, 

소비 빅데이터, 기술 우세를 더욱 활용하고, 산업 각계 역량을 연합하고, 더 큰 범위에서 중국 제조기업을 

지원해 ‘새로운 소비 수용, 새로운 브랜드 구축, 새로운 스마트 제조 실현’을 지원하여 중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패턴 형성을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 년 반 동안 핀둬둬의 ‘새로운 브랜드 계획’ 맞춤형 연구 개발에 이미 1500 개가 넘는 회사가 

참여했으며, 누적 통계 4,000 개 이상의 맞춤형 제품을 출시했으며, 주문량은 4.6 억 건을 돌파했다. 올해 

3 분기 일일 평균 맞춤형 상품 판매량은 200 만 건을 넘는다. "고 소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 년 말 핀둬둬는 ‘신브랜드 계획’을 내놓고, 중국 중소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을 위해 연구 개발 건의 제공, 빅 데이터 지원, 트래픽 지원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플랫폼 

소비자의 실질 요구를 최저 비용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돕고 신규 브랜드를 육성했다. 1 년 반 만에 

핀둬둬 플랫폼은 이미 베이잉솽(贝婴爽), 카이친(凯琴), 지아웨이시(家卫士), 싼허(三禾) 등 다년간 판매액이 

억대가 넘는 우수 위탁제조사가 자체 브랜드를 대량 배출하도록 했다.  

 

 

 

 

https://ishare.ifeng.com/mediaShare/home/820/media
https://ishare.ifeng.com/mediaShare/home/820/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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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코로나 19 방역 ‘건강코드’로 부각된 노인들의 디지털화 고충, 

민정부가 나섰다 (신징바오新京报, 2020.10.23) 

    사진 1) 출처: woshipm.com. 중국의 건강코드 

코로나 19 전염병 기간 동안 많은 노인들이 "건강 코드"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오늘날 

노인이 당면한 스마트화, 디지털화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드러냈다. 지난 10 월 23 일 민정부(民政部) 

양로서비스국 부국장 리방화(李邦华)는 4 분기 정례 기자 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현재 스마트 기술과 정보 기술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생산과 생활을 깊숙이 바꾸고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스마트 장비의 작동에 

익숙하지 않아 생활 속에서 많은 곤란함과 불편 등의 문제에 맞닥뜨리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리방화(李邦华)는 다음 단계에서 민정부는 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노인을 중심으로 하여 

노인들이 민정 서비스에서 직면하는 스마트 기술 문제의 해결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방화(李邦华)는 먼저 민정부가 훈련과 지도 강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마을(거주)위원회 지역 

사회 근로자, 자원 봉사자, 양로기관 근무자, 가족 등을 장려하여 노인들이 스마트 폰, 정보 플랫폼 등의 

신기술을 사용하도록 돕고, 노인들이 사용할 줄 모르거나 사용할 엄두를 못내거나 스마트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곤란함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올해 개정된 <양로기구 관리법>은 ‘노인 요양 기관 행정 

조치'에서 양로기관은 노인 가족이 노인을 방문하거나 문안을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을 

위해 가족과 연락하여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만약 노인이 양로기관에 거주 중이면 

양로기관은 그들에게 관련된 교육 훈련,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리방화(李邦华)는 

말했다. 

다음으로, 민정서비스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행하는 서비스, 대면 서비스 방식을 유지하고, 노인이 

스마트 설비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리방화(李邦华)는 

https://ishare.ifeng.com/mediaShare/home/641988/media
https://ishare.ifeng.com/mediaShare/home/641988/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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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서비스 부분에서 스마트 정보 기술을 운용할 때 스마트 장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령층이 적응하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유관 부서와 연계하여 스마트 기술에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노인을 위한 스마트 제품의 적합성을 높이고, 외출, 진료, 서비스 예약, 온라인 소비 등 각 방면에서의 

노인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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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킨커피는 잊으라, 중국 커피 시장의 새로운 스토리 — 이오왕(亿欧网) 제공  

    사진 1) 출처: 이오왕(亿欧网) 

중국의 인터넷 커피 스토리는 이미 끝난 듯하다 

루킨(瑞幸)커피 재무보고 위조사건이 터지자 미디어, 소비자의 눈길이 모두 이 추문에 집중했었다. 루킨 

업무와 상품은 점차 여론의 범주에서 잊혀져갔지만 크게 곤두박질친 이 사건은 루킨에게 원래 이러한 

모델은 안 되는 것이며 원래 본연의 사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일깨워주는 듯했다.  

사실상 루킨 매장의 대다수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예전처럼 누군가는 

주문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오늘날 중국에서 값싼 커피는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이 

사고, 커피 사업은 여전히 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킨의 문제는 아직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브랜드, 자본, 소비자 측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는 것이다. 

광적인 매장 오픈, 광적인 보조금 지급 시대는 가고, 중국 커피는 더 정감어린 스토리가 필요하다. 

매장오픈 포기하고 온라인으로만 

새로운 커피 브랜드가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대규모로 매장을 오픈하는 매장 위주의 모델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루킨이 모두에게 남긴 첫 과제이기도 했다. 커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다시피 커피숍은 자체 투입액이 크고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긴 산업이며, 유동 현금 지원이 없으면 곧 

빠르게 도태될 수 있다.  

제 1 재경 비즈니스 데이터 센터（CBNData）가 티몰커피와 공동 발행한 <2020 온라인 커피시장 소비자 

통찰보고>에 따르면 커피 소비는 오프라인 매장 돌파를 시작으로 온라인 추세로 향했고 전자상거래에 

힘입어 대중의 일상으로 은연중 침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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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출처: CBNData 보고 

새로운 커피 브랜드는 온라인 루트로 매장을 대체했고, 외부 포장 설계로 사람들의 전통 매장 커피 

미각의 충격에서 관심을 대체했다. 각양각색의 커피가 사이버 진열대에 등장하고 향으로 사람들을 포획할 

수 없기 때문에 커피브랜드들은 새로운 포장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외관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커피애호가의 온라인 소비력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사례가 싼둔반(三顿半 Saturnbird Coffee)이다. 

인스턴트 커피를 주로 생산하던 싼둔반은 전자상거래부터 시작하여 신제품을 자주 예고한 시기에 

판매하여 매진시켰다. 예를 들면 다시 돌아옴을 선포한 Coffee Box(连咖啡리엔커피)는 초기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부터 시작한 회사이고 매장을 폐쇄한 후의 경험을 통해 다시 돌아와 온라인에만 전념했다. 

   사진 2) 출처: 바이두 이미지 

티몰커피 소비규모추세 

MAT2020 티몰 VS 전체온라인 

커피소비규모 증가속도 

2020 코로나기간 VS2019 같은 기간 

티몰커피검색 인기도대비 

티몰커피시장 전체온라인커피시장 검색인기도 80%+증가 



ISSUE 및 시장동향 

주간 중국 창업                                16                                 제 202 호(2020.10.28) 

Coffee Box(连咖啡리엔커피) 선포는 위챗 공중계정과 미니프로그램을 제하고도 소비자는 티몰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총명해진’ Coffee Box(连咖啡리엔커피)는 더 분명하게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오픈하는 모델의 

손실이 너무 크다고 보았다. 만약 오프라인 시장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자신이 매장을 내는 대신 편의점, 주유소와 합작하는 것이다. 중국석화(中国石化)와는 ‘주유소 커피’를 독점 

출시했다. 

새로운 브랜드는 온라인을 좋아할 뿐 아니라 그것이 수요로 하는 인터넷 온라인화 트랜드를 수용해야 할 

뿐 아니라, 더욱이 온라인은 소비자의 편의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방식이기에 일종의 새로운 운영 방식이 

되었다. 이 새로운 브랜드는 어떻게 매장 오픈과 매장 운영 비용을 절감할 지 알고 있었고, 채널, 신기술, 

신상품에 더 집중했다. 

중국인은 어떤 커피를 필요로 할까? 

커피를 사는 사람, 소비습관도 바뀐다. 이미 최초 인스턴트 커피로 대표되는 ‘신선한 소비’는 스타벅스가 

대표하는 ‘신분소비’로 바뀐 뒤, 이제 대중 일상생활 속의 ‘습관소비’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커피 시장이 잠재력이 있는가를 토론할 때, 사실 문화기저를 토론할 필요가 없고, 비교할 

미국과 유럽 시장의 데이터를 가져와 대조할 필요가 없다. 중국에서 사람들 모두가 마시는 것이 아니지만 

커피가 거대한 시장임에는 분명하다. 이 점은 스타벅스 매장이 잘 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커피를 마시는 중국인은 더 편리하고, 가격이 더 낮고 더 맛이 좋은 커피를 수요로 

한다.  

중국인의 커피에 잘 맞으려면 3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스타벅스처럼 비싸면 안되고, 

루킨커피처럼 맛이 떨어지면 안되며, Costa 처럼 편리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이것이 캡슐커피, 드립백 

커피의 온라인 소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다. 

온라인, 편리함, 즉시 마실 수 있음—이 모두 새로운 커피 브랜드의 최대 장점이다. 새로운 브랜드는 

싼둔반(三顿半 Saturnbird Coffee), Coffee Box(连咖啡리엔커피)와 같이 그들의 장점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개발하고 창조하여 더 환영받는 품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offee Box(连咖啡리엔커피), 싼둔반(三顿半 Saturnbird Coffee) 모두 주목을 받은 ‘흔드는 

병(摇摇瓶)’은 몇 초 흔들기만 하면 언제든 스타벅스 못지않은 한 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새로 창조한 품종은 온라인에 출시되자 곧 매진이 되었다. 

편리함과 간편함의 특징외에도 리엔커피의 흔드는 병은 기능성에서도 시대 발전 수요에 부합한다. 

기능성에 커피의 각성 작용과 배가 부른 기능을 겸용하여, 배합을 조정하여 식이섬유는 증가시키고, 

칼로리는 약 60% 낮춰 고칼로리를 저칼로리로 바꾸었다.  

저칼로리라는 글자는 현대 젊은이들의 소비관에 적합하며 브래드 메이킹에 더욱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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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출처: 이오왕(亿欧网). 리엔커피와 싼둔반이 모두 포착한 ‘흔드는 병’ 

리엔커피가 돌아왔을 때의 말을 이용하면 새로운 커피 브랜드는 “더 많은 상상력을 제공하고 가성비가 

더 뛰어나고, 더 기능적인 제품이어야 한다. 캡슐, 농축액, 동결건조, 콜드브루, 병포장 커피 등을 포함해서 

말이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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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을 다원화하고 포장을 화려하게 하는 것 외에 커피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맛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리엔커피는 커피를 사용한 ‘아침식사’를 시도했는데 커피의 식이섬유를 증가하여 위장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포만감이 있게 하는 것이다. 크림과 지방을 줄이는 것을 예로 들면 저칼로리는 도시 사람들의 

수요에 더 적합하다. 

   사진 4) 출처: 이오왕(亿欧网). 리엔커피가 저칼로리와 포만감을 강조한 신상품은 도시 엘리트에게 선호되고 있다 

CBNData<보고>에서 알 수 있는 티몰의 선진적인 커피 브랜드 주문량은 빠르게 300%까지 증가했다. 

신상품,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음용법 등 무엇이건 소비자는 일망타진하기를 원했다. 

루킨커피 이후 중국 커피의 새로운 스토리 

2020 년 전체 커피 산업으로 말하자면 비교할 수 없이 어렵다.  

먼저 루킨커피 사건의 영향이 있었고, 다시 전염병이 오프라인 판매에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데이비스 

병살효과(Davis Double Play 편집자 주: 시장관련 예측과 상장회사의 가격변동 사이에는 두배수로 효과가 

일어난다는 이론) ’는 전체 산업에 무차별적으로 찬물을 끼얹었지만 살아남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다. 

9월9일 리엔커피는 공중계정에 <사라진지 100여 일 후, 나는 돌아왔다>라는 문장을 발표했고, 구독량이 

10 만명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격앙된 어조로 돌아왔음을 선포한 것 외에도 자본의 신규 융자를 

획득했다. 

자본은 커피 산업에 대해 비교적 철저하게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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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산업은 소비습관을 더 연구해야 한다. 커피 시장은 수년간 배양되어 이미 신선 커피를 즐기는 

것에서 일상 소비로 넘어왔고, 사람들의 구매 행위에도 변화가 발생하여 시장 공간의 하나의 큰 성장을 

보일 수 있다. 

치엔옌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커피소비는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평균 수준을 뛰어넘어 2025 년 시장규모는 2171 억 위안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URORA(极光调研)가 발표한 

또 하나의 보고서에는 과거 4 년간 중국 원두커피 시장의 증가속도가 28.5%, 23.5%, 37.3%와 25.4%로 

커피시장 전체 증가속도보다 2%~9% 높았다. 

자본시장과 소비자는 커피스토리가 중국에서 통할 수 있음을 쌍으로 증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느냐이다. 향후 5~10 년 중국 커피시장의 초점은 

‘루킨커피’와 스타벅스의 대전에 있지 않고, 새로운 커피 브랜드가 어떻게 꾸준히 신상품류를 출시하여 

젊은 층의 구매를 더 많게 하느냐이다. 

   사진 5) 출처: 이오왕(亿欧网)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양자는 리엔커피와 싼둔반이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리엔커피는 루킨커피보가 더 이른 인터넷 커피기업이다. 2014 년 설립하여 최초 

사용자를 위해 스타벅스, COSTA 등의 커피를 대리 구매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커피 CMO 

장홍지(张洪基)는 “우리는 스타벅스의 사용자의 분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데이터 축적은 리엔커피의 초기 우세점이 되었다.  

2015 년 리엔커피는 제 3 자 배달서비스에서 탈피해 자신의 브랜드 Coffee Box 를 출시했다. 이 자체 

브랜드는 여전히 테이크아웃을 했지만 초기 장점에 기반하여 소비자수요가 밀집한 지방에 소형매장을 

개설하여 커피를 생산하고 커피를 배송하고 스스로 찾아가게 하였으며, SNS 를 이용하여 분산된 사용자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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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후 리엔커피는 흑자를 달성했다. 우리는 루킨커피의 미친듯한 성장 역사 스토리를 보았으며 사실상 

리엔커피의 초기 경영법도 그러했다. 루킨의 문제가 터져나와 커피 산업에 돈을 태우는 전쟁이 벌어지고 

리엔커피는 일시에 파산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러나 리엔커피는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자가 되었다. 

2019 년 리엔커피는 돈을 태우는 전략을 수정하여 흑자로 가는 방향을 새로 설정했다. 또한 전염병 후 

당대 젊은이 소비습관에 더 적합한 ‘흔드는 병(摇摇瓶)’을 출시했다. 리엔커피의 창립 6 년은 대행구매에서 

자체 브랜드로, 신소매에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돈을 태우는 방식에서 전략을 조정하는 것으로, 소멸에서 

회귀로, 사실상 인터넷 커피가 어떻게 무에서 유로 왔는지에 관한 실제 묘사다. 

리엔커피는 사용자를 더 잘 이해한다 

자본시장의 기대를 받는 또다른 회사는 싼둔반이다. 이 회사는 2015 년 창립하여 ‘정교한 인스턴트 

커피’품종을 창조했고 세분화된 소비자 장면을 공략했다. 특출한 마케팅과 포장에 기인하여 대박 상품 

왕홍이 되었다. 많은 사용자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이유를 평할 때, 가장 많은 것이 ‘외관’때문이었다. 

싼둔반이 더 재미있는 것은 포지셔닝을 정교한 제품과 인스턴트 커피로 두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의 

최초 정교한 커피 제품은 체험을 중시했고 일종의 생활방식이었다. 네슬레의 최초 인스턴트 커피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맛이 좋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는 표식이 붙은 것 외에, 사용자에게 

각성작용을 위해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다는 강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오늘날 이 양자를 싼둔반은 혼융시켰다. 이것은 포장과 가격에서 ‘우수한 커피 제품’을 추구한다는 속성을 

띄게 할 뿐, 실질적으로 생활방식 체험이 결핍되어 있었다. 이러한 혁신적 행위는 일정한 시간내 파도를 

일으켜 대박상품이 되게 하나 시장이 길어지면 기본이 부족함이 드러난다. 

따라서 싼둔반은 마케팅을 더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전통 커피기업이 ‘매장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려 매장을 쾌속 

복제하고 고객의 마음을 점유한다: 그리고 온라인 매장을 통해 소비 장면을 연장시키고 재구매율을 

높인다.’는 원칙을 준수하려 했다면, 현재 이 신규브랜드는 이 원칙에 따르지 않고도 우뚝 솟을 수 있는 

시대이며 브랜드 매장을 여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리엔커피는 거의 이 점을 조준한 듯하다. 중국석화(中国石化)와 합작하여 ‘이동판매대 매장’을 쾌속 

복제했고, 미친듯 온라인 채널을 뚫었다. 여기에 최초 스타트업의 위챗이 핵분열하는 SNS 우세를 더해 

신규 커피브랜드의 재탄생은 아주 빨랐다. 

이것이 왜 리엔커피가 중국커피 스토리가 될 자격이 가장 좋은지를 말해준다. 

오늘의 비즈니스 세계는 한마디로 아주 핫하고 경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에서 미래 

트랜드를 설명해 줄 수 있다. 

2019 년 1 월, 나이슈에(奈雪)가 차에서 커피 음료를 출시했고, 같은 해 3 월 씨차(喜茶)도 온라인에서 

씨차커피를 출시했는데 가격은 보편적으로 15~30 위안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이어서 LAWSON (罗森), 

Family Mart (全家) 등의 편의점도 연이어 이 전장에 뛰어들었다. 베이징 통런탕(同仁堂)은 자신의 장점에 

기반하여 ‘즈마지엔캉(知嘛健康)’ ‘Tims’ 등의 상품을 출시했다. 

모두가 상품과 채널 측면에서 새로운 특색을 형성하고, 새로운 장면을 구축하고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며 커피시장 질서를 재구축하기를 원한다. 이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노출했다. 커피 

소매시장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고 있으며 경쟁상대도 경계를 넘나드는 거두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https://www.iyiou.com/company/xi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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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몇 년 동안 커피의 승리 스토리는 역시 전문적으로 커피를 잘 만드는 데에 속할 것이며, 더 이상 

자본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진정으로 채널과 상품 기능을 보유한 새 브랜드에게 갈 것이다. 천억 

시가를 가진 회사도 필연코 탄생할 수 있고 모든 참여자에게 기회가 있다. 중국의 커피 시장도 더 많은 

새로운 스토리를 갖게 될 것이다. 

 

2. 2020 년 유니콘 IPO 대탈주, 상장 안하면 늦는다는데? — 란차이징(燃财经) 제공 

   사진 1) 출처: 란차이징(燃财经) 

“지금도 상장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릴 셈인가?” 

2020 년 폭발한 시장 상황은 일부 투자자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인터넷 교육 유니콘에 초기투자한 한 

투자자는 본 매체에 상반년 동안 창립자에게 전화하고 그들이 서둘러 재무규약을 만들도록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사전에 투자업계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매일 투자 목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어쨌건 

상장하지 못하면 먼저 줄이라도 서게 한다.”고 말했다. 

창립자들은 더 급하다. 원래 작년 시장이 이미 매우 동결되었고, 미국 주식, 홍콩 주식에 상장한 

신경제회사 대다수가 모두 발행가 아래로 떨어졌다. 일이급 시장 가치가 내려간 것이 매우 심각했고 올해 

전염병의 영향은 생각지도 못했다. 글로벌 경제가 완화된 통화 정책에 기대어 한숨 돌리고 한 쪽 

측면으로 금융시장, A 주, 홍콩 주, 미국 주 모두 강세장을 맞아 이득을 보았다. 투자자들은 흥분하여 돈을 

주식시장에 쏟아부었고 이에 원래 희생을 감내하고 상장하려던 창립자들이 연달아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에 태산처럼 굳건하던 슈퍼유니콘도 ‘최후의 기회’를 잡으려 하기 시작했다. 

10 월 8 일 핑안그룹(平安集团) 산하의 투자이재 플랫폼 루진소(陆金所)는 미국증권교역 위원회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원하는 주주모집 설명서를 전했다. 1 라운드 융자 후 평가가치가 400 억 달러에 

https://ishare.ifeng.com/mediaShare/home/1379818/media
https://ishare.ifeng.com/mediaShare/home/1379818/media
https://ishare.ifeng.com/mediaShare/home/1379818/media
https://ishare.ifeng.com/mediaShare/home/1379818/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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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했고, IPO 융자액은 20 억~30 억 달러에 달해 미국주식사상 최대의 금융과학기술 IPO 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내에서 마이그룹(Ant Group 蚂蚁集团)은 커촹반(科创板)과 홍콩주에 동시 상장을 꾀하고 있으며 

평가가치는 2800 억 달러에 달한다. 또 다른 금융과학기술 회사 징동슈커(京东数科)도 이미 커촹반 상장을 

확정했고 평가가치는 3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메가톤급 양사는 모두 A 주 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다. 

중국과학원 <인터넷주간>에서 발표한 ‘2020 신경제유니콘기업 150 강’ 명단에서 마이그룹(Ant Group 

蚂蚁集团), 루진소(陆金所), 징동슈커(京东数科)는 각각 2, 5, 7 위에 랭킹되어 있으며 명단상의 기타 

슈퍼유니콘들도 이미 상장의 길로 향하고 있다. 

  표 1) 출처: 《인터넷주간互联网周刊》. 2020 신경제유니콘기업 상위랭킹 150, 왼쪽부터 번호, 기업명, 사명 각주 

랭킹 1 위의 바이트댄스(字节跳动)는 1 년 내 평가가치가 500 억 달러인 Tiktok 을 분할해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 한다. 랭킹 3 위의 디디추씽(滴滴出行)은 가장 일찍 2021 년 상반년에 홍콩에서 상장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전해오고 시장 가치는 600 억 달러를 초과하지만 디디측은 부인한다. 이전에 알리바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글로벌 선진 인터넷 예약차 운행 플랫폼회사’ 로 주주권 일부분 경매가 출현한 적이 있고 

A 라운드 우선주로 표식을 두었다. 그러나 디디관리층과 투자사 사이에 상장에 관해 대립이 발생했고 어떤 

이는 확실히 급했다: 랭킹 4 위인 콰이쇼우(快手)도 가장 빠르게 연내 홍콩증시에 상장하려 한다고 들린다. 

평가 가치는 약 500 억 달러다. 

“올해가 아니면 내년입니다. 후년이면 늦습니다.”라고 한 투자업계 사람이 본지에게 말했다. “현재는 

거두이건 갓 10 억 달러가 된 유니콘이건 미래 하드과학기술에 판돈을 거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배를 

멈추고 상륙합니다. 이것은 아마 모바일 인터넷 최후의 상장 물결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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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배당과 인구 배당은 곧 마감할 것이며 한 주는 거의 십년 가까이 지속한다. 최후 한 무리의 유니콘 

거두의 상장 선포가 종료함에 따라 기술과 자본의 열혈 스토리도 잠시 막을 내리려한다. 

전염병의 횡포하에 글로벌 자산 배치도 모두 주식시장으로 쏠렸다. 3 월부터 미국주식이 붕괴된 후 각 큰 

지수가 반등하였고, 8, 9 월의 진동을 겪었다. 일부 상승폭은 조정했으나 현재까지 나스닥 지수는 28.35% 

상승했고, 션젼 증권교역소의 주요지수는 30.42%, 상하이 증권교역소는 9.11% 상승했고, 항셩지수 

(恒生指数)는 비록 12.84% 하락했지만, 항셩인터넷 과학기술지수 (恒生互联网科技指数)는 40.1% 상승했다. 

이는 상장한 신경제기업들이 사정없이 이득을 취하게 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상승한 폭에 따르면 

다수의 인터넷기업 주가 상승폭이 100%를 넘었다. 예로 위라이(蔚来), 런런왕(人人网), 껀쉐이슈에(跟谁学), 

베이커(贝壳), 징동(京东), 핀둬둬(拼多多), B 스테이션(B 站), 왕이요우다오(网易有道), 메이투안디엔핑 

(美团点评), 샤오미(小米) 등, 상술한 한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지 일년 이상이 되면 모두 굉장히 높은 투자 

수익을 받았다. 

 

 

 

 

 

 

 

 

 

 

 

 

 

 

 

 

 

사진 2) 출처: 라오후증권(老虎证券) 

한편으론 기세높이 돈을 벌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회사가 좋은 기회를 지나쳤다. 이러한 

슈퍼유니콘들은 항상 최후에 가서 장악하는 것을 생각하고 시장은 가장 높은 가격을 줄 것이지만 이 

시기에 그들마저 상장에 혈안이 되어 그들 앞의 가장 좋은 선택을 벌여놓았다. 

CVSource 토우중(CVSource 投中) 데이터에 따르면 2020 년 전체시장 새로운 주식 발행 수량이 1540 개로 

작년의 거의 2배가 될 것이며. 이중 IPO수량은 433부터 시작하여 이미 작년 전 해의 403건을 초과했다고 

했다. 금액 계산에 따르면 올해 한 해 중국자본 기업 IPO 융자액은 6279 억 위안을 넘고, 이미 작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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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5986 억 위안을 초과했다. 더욱이 뒤에는 마이그룹(Ant Group 蚂蚁集团)과 같은 거두가 기다리고 

있다. 

많은 업계 인사들이 예측하길 A 주의 이러한 사정은 SMIC(中芯国际)부터 시작했고, 마이그룹(Ant Group 

蚂蚁集团)의 상장으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의 크기는 정말 너무 큽니다. 상장 후 시장 자금의 

대부분을 흡수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투자자와 시장은 돈이 없어서 강세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한 

2 급 시장을 장기 연구한 증권상인은 본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유니콘으로 말하자면 상장이 너무 늦으면 이는 남은 찌꺼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이는 

한 차례의 대형 배틀로얄이 된다. 중소형 신경제기업 입장에서는 사력을 다해 거두들 앞에서 뛰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밟혀 내려갈 것이다. 

이미 상장한 거두도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지나치고 싶지 않다. 2020 년 미국에 상장한 IT 중국개념주는 

홍콩에서 2 차 상장을 일으켰다. 먼저 알리바바, 징동, 왕이(网易)가, 뒤에는 B 스테이션, 씨트립, 신동방 

등이 그랬는데 주가를 일으킬 수 있고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시킬 수 있다.  

상장하려 줄 서있는 것도 조급하고 이미 상장하여도 조급하지만 가장 조급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자본의 

거품으로 탄생한 유니콘이다. 한 차례 또 한 차례 융자로 지나가지만 퇴출할 기회를 못 기다리고 손실을 

보며 가격을 깎아 다른 사람에게 팔기는 원치 않는다. 이러한 거의 절망적인 투자자에게 2020 년의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유일한 탈출 기회이며 심지어 작게나마 돈을 벌기를 희망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다음 기회는 원숭이해에 어떨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전염병 

후에 정상적으로 화폐정책과 시장열기가 돌아올지, 신경제 창업자들이 더욱 근심하는 것은 미래 자본은 

여전히 그들을 주목할 수 있을지이다.  

모바일 인터넷, 마침내 결과가 나오다 

과거에 한 유니콘 기업이 되기는 쉬웠지만 지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터넷주간>이 발표한 ‘2020 중국신경제유니콘기업 명단’에서 만약 자세히 연구하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평가 가치가 가장 높은 유니콘은 한 회사도 최근 3 년 내 설립한 회사가 없고, 가장 젊은 

기업은 27 위의 화따즈자오(华大智造)로 생명과학과 의료건강 분야의 기계설비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로 

2016 년 4 월에 설립했다. 랭킹의 절대 다수가 2013 년~2015 년 사이에 설립했고 모바일인터넷 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히 발전하던 그 시기였다. 

공교롭게도 2013 년~2015 년은 PC 시대 최후의 상장 절정기였다. 2014 년 한 해 총 31 개 기업이 연속하여 

IPO 를 완성했고 2013 년의 16 개 사의 2 배로 증가했다. 이중 알리바바는 두려울 것이 없는 1 등 

플레이어였고, 징동은 다소 앞선 2014 년 1 월에 상장했다. 이외에도 모모(陌陌), 쉰래이(迅雷), 

즈리엔자오피엔(智联招聘), 취메이요우핀(聚美优品) 등이 있었고 2013 년 하반년에는 58 통청(58 同城), 

취나알왕(去哪儿网), 500 차이퍄오왕(500 彩票网), 치처즈쟈(汽车之家), 등이 있었다. 

한 편으로는 왕성히 상장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오래된 플레이어들의 퇴거가 있었다. 2014 년 

중국개념주가 연속으로 미국에서 집으로 돌아갔고 이러한 사유화 과정의 대다수는 PC 인터넷 시대에 가장 

먼저 자본의 주목을 받은 게임회사였다. 성대한 게임 사유화, 거대기업 사유화, 90% 사유화, “미국시장이 

중국 게임회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의 후야(虎牙), 위도우(斗鱼), YY 등 라이브방송회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A 주로 돌아와 이것은 당시의 수많은 게임회사가 지니던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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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으로 돌아와 수많은 중국개념주가 민영화되려 한다. 이것은 모두 인터넷 ‘노인’인 신랑(新浪), 

58 통청(58 同城), 씨트립(携程), 이처(易车), 취메이요우핀(聚美优品), 소후션요우(搜狐畅游)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이두는 왜 미국 주식 시장에서 퇴출하지 않았냐고 물을 수 있다. 

   사진 3) 출처: 시각중국(视觉中国)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의 배당금이 사라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목록에 있는 가장 우수한 유니콘 

기업은 이미 "노인"이다. CVSource 의 투자 데이터에 따르면 2018 년에 설립한 유니콘 기업은 4 개 사 

뿐이며, 2017 년에 12 개, 2016 년에 19 개, 2015 년에 44 개가 설립되었다. 2015 년에 설립된 

핀둬둬(拼多多)와 같이 혜택을 받은 거물은 이미 시장 가치가 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인이 되었다. 

인터넷 열기가 가라앉았다. 과학 기술 기자 위엔쓰라이(袁斯来)의 입장에서는 기저 기술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기술 기업의 혁신이 보편적으로 소진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택시, 음식 배달, 전자 

상거래, 지역 생활 등 인터넷에서 전통 산업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참여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했고 마침내 자본 주도의 합병에 종지부를 찍었다. 

세부 산업의 가장 상위 거두 기업의 상장은 종종 해당 산업이 이미 정착된 것을 의미한다.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두 영웅이 나란히 서 있거나 삼자가 병립한 형국이며, 전체 인터넷 산업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몇 개 슈퍼유니콘은 모두 상장하려했다. 이것은 모바일 인터넷의 스토리가 곧 끝날 

것임을 의미한다 

자본과 기술: 플라이 휠은 언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까? 

2014 년 다보스 하계 포럼에 '대중 창업, 대중 혁신'의 8 글자 구호가 처음 등장했다. 당시 이 여덟 

글자의 힘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중관춘 창업 거리에 있는 커피 숍에서 누군가가 총리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혁신의 물결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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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까지 전국적으로 1427 개의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이 있었다. 막 대중창업과 혁신을 제창한 2014 

년과 2015 년에 이 수치가 9000 개를 초과했다. 2016 년에는 2053 개의 혁신 기업이 설립되었다. 

인터넷의 트래픽 배당금이 사라진 후 시간의 배당마저 거의 소진되었다.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후에도 2020 년 6 월 전체 네트워크 사용자 당 평균 시간은 단지 전년 대비 5.2 % 

증가했다. 

인터넷 기업 간의 경쟁은 점점 지루해지고 있다. ‘당신이 비즈니스가 있다면 나도 하겠다. 아마 어떤 

성과와 효과가 없을 것이라도.’ 이러한 세련된 단어가 인기를 끌었다. 회사간의 가격 통합, 회사와 내부 

직원간의 연장 근무 시간 병합, 두각을 나타내고 싶으나 지출하는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 고객 확보 

비용처럼 점점 더 높아진다. 

인터넷 회사들이 ‘내공’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구보다 소모할 수 있다. 외부 자본이 

주머니를 닫기 시작했다. 첫째, 그들은 자신도 돈이 없었다. 둘째, 공유자전거처럼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스토리가 없었다. 화씽캐피털(华兴资本)의 창립자인 바오판(包凡)은 2018 년 36 kr 과의 인터뷰에서 "각종 

서비스를 모바일인터넷 상으로 옮겨왔고 크고 작은 거두들이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투자 각도에서 

나는 이것이 이미 거의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자본에 대한 선호가 바뀌기 시작했다. 하드 코어 기술이든 B- 엔드 사업이든 최신 유니콘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보통 C- 엔드 사용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일년 투자 및 자금 조달에 관심을 기울이는 벤처 

캐피탈 기자조차도 파이낸싱 뉴스 중에는 Baidu 란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 내야한다. 

   사진 4) 출처: 《차오티超体》 

"소비자 인터넷 프로젝트에 다시 투자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입구는 이미 모두 거대 기업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이 패턴을 쉽게 깨뜨릴 수 있는 VC 는 거의 없습니다. 미래에 집중하고 보다 확실한 

의료와 하드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수익이 회수되는 것은 느리지만, 아무래도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 투자자는 기자에게 한숨을 쉬었다. 

4G 기술주기의 기술 배당금과 인구 통계적 배당금이 사라져 자본과 기술의 플라이휠이 점차 느려지고 

있다. 오랜 기술 축적과 다음 기술 혁신을 기다려야 폭발적인 애플리케이션 계층 혁신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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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을 주기로 하면 2010 년에 출시된 모바일 인터넷이 교부될 시간입니다. 트래픽 배당금이 모든 

당사자에 의해 침식된 후 허리급 인터넷 회사도 최종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같은 경로에 직면하는 것 

외에도 점점 더 높은 장벽을 쌓으면 거인의 파멸적인 팽창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규정을 지키는 안전성 속에서 위험하지 않게 확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의 논리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모든 대대적 정비의 혁신은 이러한 기업이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위엔쓰라이(袁斯来)는 <허리부위 인터넷망은 뉴스가 없다>라는 기사에서 이와 같이 

묘술했다. 

2020 년부터 2021 년까지 모바일 인터넷 트렌드의 최후 배치가 IPO 대탈주를 통해 보안 분야에 진입할 

때, 이 업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3. 쌍십일절 쇼핑전쟁 사전 붐, 타오바오 BJ 들의 결사적인 부활                  

— 제일재경(第一财经) 제공 

     사진 1) 출처: 제일재경(第一财经)  

올해 쌍십일절 예약 판매는 10 월 21 일 0 시부터 시작하기로 규칙을 정했다.  

라이브커머스 BJ 들은 각자 쌍십일절 폭발적 판매를 일으킬 제품 리스트를 내세우며 10 월 20 일 저녁부터 

그들의 ‘0 시를 가로지르는 라이브방송’을 시작했다. 

당일 저녁 10 시 30 분 정도 각종 홍바오 경품 추첨이 자극하는 가운데 웨이야(薇妍)와 리쟈치(李佳琦)의 

타오바오 라이브방송룸은 이미 1.5 억 명의 사용자가 들어찼다. 라이브방송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에서 

웨이야는 뮬란의 고전 의상으로 꾸미고 출정했다. 

진정한 전환은 2020 년 상반년이 끝날 무렵 출현 

https://ishare.ifeng.com/mediaShare/home/312705/media
https://ishare.ifeng.com/mediaShare/home/312705/media
https://ishare.ifeng.com/mediaShare/home/312705/media
https://ishare.ifeng.com/mediaShare/home/312705/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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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6~7 개월동안 타오바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라이브방송 생태 논리를 진일보 발전시켰다. 

점포형태와 운영사유방식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본적으로 라이브방송과 알리바바 내 기존 전자상거래 

생태시스템을 융합하는 논리다. 라이브방송은 타오바오에 하나의 중요한 트래픽 소화 장소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었고 상응하는 상업화 모델은 이미 점차 확립되었다. 

“과거 한동안 전자상거래 라이브방송은 너무 혼잡했습니다” 타오바오 콘텐츠이커머스사업부 총경리 

슈엔더(玄德)는 <제 1 재경>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우리 자신도 산업이 차분하게 내려와 비즈니스 

본질로 돌아가는 방법을 추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진 2) 출처: 제일재경(第一财经). 타오바오 콘텐츠이커머스사업부 총경리 위펑(俞峰) 슈엔더(玄德) 

리쟈치, 웨이야와 19998 명의 기타 BJ 

타오바오의 첫 번째 라이브 방송사는 실제로 하이타오(海淘 해외구매 쇼핑몰) 상점 주인이었다. 

전체 타오바오 라이브방송 생태의 초기 형성은 2017 년과 2018 년 사이에 점점 더 많은 KOL 앵커가 

타오바오에서 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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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출처: 알리바바 콘텐츠서비스플랫폼 ‘알리 V 임무’공식 사이트. 타오바오 양대 정상 BJ 의 팬 수량, 팬 연령분포와 라이브방송 

출연 선수금액 기준  

타오바오 방송국의 KOL 생태와 라이브방송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사용자 습관이 확립된 후에야 

알리바바는 계속해서 홍보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제공했다. 따라서 2018 년은 타오바오 계열내에서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을 인큐베이션하는 프로세스의 첫 번째 분수령이었다. 



ISSUE 및 시장동향 

주간 중국 창업                                30                                 제 202 호(2020.10.28) 

이듬해 BJ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구축되었고, 웨이야는 전체 타오바오에서 최고의 헤드급 BJ 로 성장했다. 

2 위 리쟈치는 도인(抖音) 쇼트클립의 도움으로 빠르게 서클을 벗어나 수많은 타오바오 외부구역을 

확보하며 대량의 관심과 영향력을 획득했다. 

2019 년에 이르러 도인(抖音)과 콰이쇼우(快手)는 라이브방송 전자 상거래 비즈니스의 레이아웃을 

명확히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은 물론 중국 전체 전자 상거래 라이브방송 

산업까지 절정에 이르렀고, 라이브방송은 인터넷 산업 전체에서 가장 큰 금광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금광이 터졌다. iMedia Consulting(艾媒咨询)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8 년에 6,000 개의 

타오바오 BJ 가 있었고 이 수는 2019 년에 2 만명에 도달했다. 

그러나 "빨리 진입하기"방식을 사용하여 지난 3 ~ 4 년 동안의 라이브방송 전자 상거래의 반복적인 

역사를 빠르게 복원한다면, 현재의 "금광"은 중대 기술 혁신에 기반하지 않는다. 사실 알리바바의 막대한 

자원과 시간이 단계적으로 배양해내는 기회의 바람이었다. 

2019 년 말 타오바오 Live 는 더블 12 대판촉행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BJ 이며 모든 것이 방송될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발표하며 BJ 의 생태 구조를 더욱 확장하고 개선하고자 했다. 

콘텐츠도구에서 Live Store 까지 

이제 알리바바는 라이브방송의 새로운 전자 상거래 장면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운 새로운 어휘를 

발견하고 이를 10 년 이상 구축한 비즈니스 생태 이론 시스템에 통합했다.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상업 부동산개발사”로서 최초의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이후 “모바일 

스토어”로 양종을 세대교체한 후, 다음 단계의 진화 방향은 심도있게 라이브방송을 통합한 형식인 ‘실시간 

인터랙티브 점포(Live Store)’가 될 것이다.    

알리바바의 공식 공시에 따르면 2019 년 더블 11 매출 200 억 위안의 절대 다수가 점포 방송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타오바오 점포의 방송 보급율은 라이브방송이 생산하는 판매액이 총판매액에 약 

6 %를 점유한다고 했다. 슈엔더는 <제 1 재경>에게 거래량은 타오바오 생방송의 KPI 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의 팀이 진정으로 집중하는 것은 보급율이며 향후 이상적인 가치는 10 %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이얼(海尔)은 알리바바가 대외적으로 추천하는 점포 방송 성공 사례다. 하이얼이 생방송을 처음 시도한 

것은 2017 년 6 월 18 일 기간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였지만 당시에는 생방송을 브랜드 홍보 장면으로만 

간주하고 비일상 모드로 운영했다. 

올해 하이얼 라이브방송룸의 전환율은 매장 자체보다 4 % 높았다. 6 월 18 일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하이얼의 생방송 보급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5 %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 % 이상을 기록했다. 하이얼의 

라이브 스튜디오에서는 중고급 제품이 저가 제품보다 더 잘 팔리므로 고객 단가가 전체 하이얼 Tmall 

매장의 평균 고객 단가의 두 배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생방송 보급률 지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 

라이브방송이라는 도구는 브랜드를 살아있게 만드는 기능 전부를 갖고 있지는 않다. 국내 뷰티 브랜드 

워슈에(沃雪)의 공동 창립자인 리야오(李尧)는 <제 1 재경>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 브랜드의 화려한 

라이브방송 실적을 볼 때 브랜드의 다른 측면에서의 투자를 종종 무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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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출처: 제일재경(第一财经). 2020 년 6·18 기간, 하이얼(海尔) boss 티엔투안과 스타 사용자 스마트가정솔루션 추천 

 

 

 

 

 

 

 

 

 

 

 

 

 

 

표 2) 출처: 알리바바 공식 홈페이지 <2020 티몰 6•18 타오바오라이브방송 혁신보고서>. 제품판매 BJ 와 브랜드 

‘점포방송’ 2020 년 6•18 빅프로모션 결과. 라이브방송 판매액 Top15. 판매사 9 개 사, 달인 6 인. 1 위)쑤닝 2 위)화웨이 3 위)하이얼 

4 위)용휘 5 위)샤오미 6 위)쥐화쑤안 7 위)거리 8 위)메이디 9 위)에스티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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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출처: 알리바바 공식 홈페이지 <2020 티몰 6•18 타오바오라이브방송 혁신보고서>. 티몰 6•18 타오바오라이브방송 

삼투율 Top10(삼투율=라이브방송 교역금액/티몰 바오바오 동기간 교역액) 1 위)미용 2 위)빅가전 3)의료미용 4) 여성패션 

5)가방악세사리 6)생활가전 7)3C 디지털 8)시계안경 9)의료보건품 10)속옷 

라이브방송의 타오바오 계열에 대한 상업화 모델 개조 

슈엔더는 타오바오 라이브 방송을 타오바오의 원래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한 생산성 업그레이드라고 

설명했다. 항저우를 중심지로 전국에서 판매사에게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 대행사가 대량 

등장하여 타오 계열 내부 제작 관계와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재구축될 것임을 

나타낸다. 

올해 2 월 알리바바가 발표한 2019 년 12 월말의 분기 실적에 따르면 타오바오 라이브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모델 중 하나가 되었다. 2019 년 12 월,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으로 생성된 거래 

흐름(GMV)과 타오바오 생방송을 시청하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2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라이브 방송 마케팅의 가치를 반영하는 이러한 데이터는 아직 플랫폼의 수익 창출 요구에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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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 마케팅 측면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주도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보급률은 점차 더 높아지는 라이브방송룸이 형성한 ‘보복’에 직면해야 한다——BJ 가 가져가는 

수수료 규모가 놀랄만큼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판매사 자체 방송 으로도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래 단순히 트래픽을 구매하는 광고 투입 논리가 점차 실패하기 시작했다. 2015 년 ‘걸신쟁이집 

King 형’은 직통차(直通车 일종의 판매사의 가격 경쟁을 통해 사용자 검색에서 상위 순위에 보여주는 

마케팅 도구)에 투입하는 비용이 최소 오육백만 위안이었다. 그러나 2018 년 이후 King 형 자신이 

라이브방송 달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통차에 투입하는 비용은 이미 ‘비교적 적어졌다.’  

알리바바의 수석 재무책임자 우웨이(武卫)는 2020 회계 연도 실적 전화회의에서 알리바바의 "고객 관리 

수익"이 기간동안 3% 증가했으며, 이 부분은 주로 추천 정보 흐름과 타오바오 라이브 방송의 수익 증가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직통차(直通车)를 통한 수입(국내외 무역 포함)의 비중은 3 년 전 90 % 

이상에서 70 % 이상으로 떨어졌다. 

현재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방송국 생방송 수입은 주로 수수료에서 나온다. 이름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은 

한 BJ 는 <제 1 재경>에 털어놓기를 알리마마(阿里妈妈)가 상품에서 받는 수수료의 30%를 가져간다고 

밝혔다. 카테고리에 따라 이 비율은 다르다. 예를 들어, 소비재 품목의 BJ 에 대해 점포 측에서 설정한 

수수료율은 매출의 20 %다. 이 후 알리마마는 수수료의 30%를 플랫폼 기술 서비스 수수료로 받는다. 이 

수수료는 주문 금액의 6%에 해당하며 알리마마는 현재 점포 자체 방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서비스 비용도 

부과하지 않는다. 

알리마마(阿里妈妈)는 타오바오의 광고 플랫폼으로 서비스비용, 수수료, 타오바오 고객 등 다양한 형태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결제 채널이다. 올해 6 월, 타오바오는 "Super Live"라는 광고 도구를 소량의 헤드급 

판매자에게 공개했으며 현재 내부 검측 단계에 있으며 알리마마측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그래픽, 상품, 생방송 프로모션을 동시에 제공하는 전달 도구인 '슈퍼 추천'과는 별개로 라이브방송 특성을 

바탕으로 라이브방송 홍보에 적합한 자원을 더 많이 개발했다. 이러한 종류의 전달은 실제로 보다 생생한 

"주변"효과를 만드는 것이다. 

이외, 타오바오는 올해 상반기에 "트래픽 쿠폰"기능을 출시했다. 플랫폼은 BJ•판매상이 적극적으로 

사용자를 운영한 행위로 플랫폼에 가져온 효과 가치를 평가하고, 상응하는 타오바오 라이브 스트리밍 

지원을 제공한다.  

타오바오 생방송이 알리바바의 원래 생태계와 수익 구조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타오바오 라이브방송 사업을 궁극적으로 얼마나 크게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2020 년 타오바오의 

타오바오 생방송 연간 매출 목표는 5000 억 위안으로 2019 년 2000 억 위안의 2.5 배다. 

라이브방송 온라인상인들 VS 전자상거래 라이브방송 

"우리는 단순한 콘텐츠 제품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지난 17 년 동안 전자 상거래를 운영하면서 

타오바오는 항상 콘텐츠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마침내 이 "병목점"을 정리하는 사고를 

바로잡는 것 같다. 모든 콘텐츠 생태계는 여전히 비즈니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타오바오는 전자상거래 라이브방송이라 불리는 일을 하고, 콰이쇼우(快手)와 도인(抖音)의 신분은 일종의 

새로운 형식의 라이브방송 전자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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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슈엔(王宣)은 도인(抖音)의 생방송 및 전자 상거래 사업에 대해 여전히 관망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도인(抖音)의 무대 뒤에서 회사는 여전히 소비자를 구매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보고 싶어하는 

엔터테인먼트를 이해하고 만족시키는 데 능숙하다는 것을 관찰해냈다. 비구매형 소비자는 도인(抖音) 

생방송에서 어떤 경험을 얻는가? 그러나 그녀는 현재 콰이쇼우(快手) 사적 영역의 생태계가 타오바오 

라이브보다 더 건강하다고 판단했다. 콰이쇼우(快手) 사용자는 타오바오 라이브보다 온라인에서 훨씬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동시에 콰이쇼우(快手) 헤드급 BJ 가 설정한 '가족화' KOL 진영의 영향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사진 3) 출처: 제일재경(第一财经). 

도인과 콰이쇼우는 모두 자신의 폐쇄 루프 교역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기간에 타오바오의 

트래픽 인도 협력을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알리바바는 여전히 그들의 눈에 "물주 아버지"다. 현 단계에서 

놀랄만한 수의 일일 활성 사용자가 있는 이 두 콘텐츠 플랫폼은 알리바바와 각자 연간 합작틀을 체결했다. 

이 협력 프레임 워크는 상업화 팀이 알리바바와 담판을 앞에서 이끌고, 후자는 트래픽 구매에 수억 

위안을 지출하지만 상대방도 그 매장 제품에 대해 더 나은 판매 정책을 제공해야한다. 올해 3 월, 

콰이쇼우는 알리바바와 새해 ‘연도 프레임’ 협상을 완료한 후 타오바오 매장의 제품판매 수요에 대한 

정책을 조정했으며 더 이상 BJ 가 받은 수수료에서 기술 서비스 수수료의 5 %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외부 트래픽 유입 플랫폼과의 합작과 우정을 잠시 잘 조성한 후, 알리바바는 더 많은 정력을 자체 "전자 

상거래 라이브방송"시스템 구축에 쏟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최대 우려는 ‘헤드급 BJ’진영에 집중되어 

웨이야(薇娅)와 리쟈치(李佳琦) 아래에서 인재가 공백인 답답한 상태이다.  

타오바오 생방송 팀 모두 라이브방송을 사업으로 생각하는 BJ 만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은 도리어 타오바오 생방송의 경우 어떤 트래픽이 유입되더라도 대중이 인정하는 

세 번째 헤드급 BJ 를 육성하는데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워보인다는 것이다.  

https://ishare.ifeng.com/mediaShare/home/312705/media
https://ishare.ifeng.com/mediaShare/home/312705/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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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회계 연도 실적 전화회의에서 알리바바의 회장 겸 CEO 인 장용(张勇)은 지난해 중국 소매 시장에서 

성장한 7000 여 만 사용자 중 70%가 저가 시장에서 왔다고 말했다. 타오바오 라이브방송과 타오바오 

특가버전 모두 저가시장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성비 좋은 플랫폼이다. 이것은 또한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의 향후 발전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타오바오는 이 신흥 산업이 어떤 플랫폼에 등장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차분한 상태로 

돌아가기를 열망한다. 과도한 낙관은 라이브방송 "전복"국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데이터 홍수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면,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이 전체 라이브방송 산업에 미칠 위협을 작게 볼 수 없다. 오직 

라이브방송 경제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라앉혀야만 라이브방송이 더 멀고 더 

길게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4. 양자컴퓨터 시리즈 69) 2020 글로벌양자컴퓨팅 기술 발명특허 100 강 

중 중국회사 최초로 10 워권내 진입 — DeepTech 제공 

최근 지적재산권산업미디어 IPR 데일리와 incoPat 혁신 지수 연구 센터는 공동으로 "세계 양자 컴퓨팅 

기술 발명 특허 순위 (TOP100)"를 발표했다. 

중국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기업인 본원양자(本源量子 Origin Quantum)는 77 건의 특허로 세계 7 위에 

올랐으며 중국에서 10 위권에 진입한 유일한 회사다. 중국 기업이 10 위권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본원양자의 이름이 5 위 상승했으며 특허 건수가 36 항목에서 77 항목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본원양자는 여전히 상위 20 위 안에 드는 유일한 중국회사다. 30 ~ 50 개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 

중 바이두왕쉰(百度网讯), 알리바바(Alipay 포함), 화웨이, 량차오(浪潮)는 각각 특허 17, 12, 12, 11 개로 26 

위, 30 위, 31 위, 32 위를 차지했다. 

본원양자는 본 매체에 양자 컴퓨팅 산업 체인의 포지셔닝과 요구 사항에 대한 회사의 풀 스택 개발을 

기반으로 양자 칩 설계, 양자 칩 구조와 제조 프로세스, 측정 및 제어 구성 요소, 측정 및 제어 신호 처리, 

양자 소프트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등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회사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이미 200 개 이상의 특허를 신청했으며, 목록의 통계 시점인 2020 년 

9 월 30 일 기준으로 이미 77 개의 특허가 승인되었다. 앞으로 회사는 특허 출원, 특히 국제 특허 출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회사는 현재 인재 구조에서 지적 재산 엔지니어와 기술 인력의 배치 비율을 1:10 으로 유지하여 회사가 

미래 발전 과정에서 중국을 위해 더 많은 핵심 특허를 획득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양자 컴퓨팅 산업에는 아직 성숙한 응용 사례가 없으며, 산업은 초기 특허 배치 국면에 있다. 

특허 수량에서 보면 IBM, Google, Microsoft 등 과학기술 거대 기업과 캐나다 양자 컴퓨터 회사 D-

Wave 가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IBM 은 18 대의 양자 컴퓨터를 보유하여 세계 1 위이며, 최대 65 

큐비트 프로세서를 제공할 수 있다. 9 월에 발표된 양자 컴퓨팅 로드맵은 2021 년까지 100 큐비트 장벽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ishare.ifeng.com/mediaShare/home/1505562/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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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출처: IPRdaily. 2020 글로벌 양자 컴퓨팅 기술 발명 특허 순위 1 위~20 위  

D-Wave 는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판매한 회사다. 이 기술 노선은 양자 어닐링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전용 양자 컴퓨터로, 양자 효과를 사용하여 최적화와 최소화 문제를 해결하는 전용 프로세서를 개발한다. 

각국은 현재 양자 분야에서의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양자 분야에 종사하는 24 개 캐나다 기업이 

기술 혁신, 인재 전환, 상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양자 공업부를 설립했다. 미국 양자 조정실은 10 월 7 일 

<국가 양자 정보 과학 전략 투입 양자 프론티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이미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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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과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미국의 장단기 번영과 국가 안보를 보장을 핵심우선 

사항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양자 컴퓨팅 시작은 미국보다 다소 늦었다. 본원양자는 2017 년 설립하여 중국 과학 기술 대학 

중국 과학원의 양자 정보 핵심 연구소를 의탁하고, 궈광찬(郭光灿)원사와 궈구어핑(郭国平)교수가 창립해 

중국 최초의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이 되었다. 올해 9 월 본원양자는 6 비트 초전도 양자 칩이 탑재된 양자 

컴퓨터 기반 양자 클라우드 플랫폼을 공식 출시했다. 

본원양자의 부총재인 장휘(张辉) 박사는 이전에 DeepTech 에 현재 중국 양자 컴퓨팅 분야는 격차가 주로 

엔지니어링 방면에서 난나고 말했다. 초전도 방향으로는 4 ~ 5 년, 반도체 방향으로는 1 ~ 2 년의 격차가 

있다. 그리고 본원양자의 현재 목표는 세계 일류 기업을 따라잡고 격차가 계속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표 2) 출처: IPRdaily. 2019 글로벌 양자 컴퓨팅 기술 발명 특허 순위 1 위~2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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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News Letter by PLAYCOIN  

 

1. 지갑속 현금 사라지는 디지털화폐 시대 성큼 오나 (스트레이트 뉴스, 2020.10.23) 

손상돼 폐기되는 화폐의 규모가 연간 4 조원을 넘어서면서 대체제로 ‘디지털화폐’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디지털화폐는 디지털 인증으로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는 전자화폐로 정부와 한국은행도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규모는 총 

4 조 3540 억원으로 지난 2011 년 1 조 7350 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폐기규모는 지난 2015 년에 3 조원을 

넘어섰으며 2018 년에 4 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9 월 기준 손상화폐 폐기규모는 3 조 7458 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 억원 이상 늘어났다. 

화폐 폐기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대체 발행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화폐 폐기에 

따른 재발행 비용은 903 억원으로 지난 2018 년 639 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김두관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둔 시대에 종이 화폐 관련 비용이 커지는 것은 역설”이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중국은 선전시에서 시민 5 만명을 추첨해 200 위안(우리 돈 3 만 4000 원)씩 

디지털화폐를 지급하고 일상생활에 써보는 실험을 했다”며 “한국에도 디지털화폐를 이용해 실험을 

해본다면 디지털화폐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돼 한국은행도 다음해부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의 파일럿 테스트(사용전 

점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화폐는 동전이나 지폐와 같은 실물 화폐와 달리 제작, 보관 비용이 

적어 한국은행도 이전부터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다음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파일럿 테스트’(사용 전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며 "CBDC 3 단계 계획에 따라 1 단계는 

종료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2018 년 1 월 가상통화 및 CBDC 공동 연구 태스크포스(TF)를 창설했지만, 2019 년 1 월 

해체했다. 이후 올해 2 월 CBDC 조직을 다시 신설했다. 

이 총재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비교해 한국은행의 CBCD 연구 속도가 느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속도나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 등에 따르면 전 세계 66 개국 중앙은행 가운데 80% 이상이 디지털화폐 연구·개발에 

돌입할 정도로 연구가 한창이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실험을 마친 바 있다. 이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영향력을 줄이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띄우기 

위해서다. 

바하마는 지난 20 일 CBDC 인 ‘샌드달러(Sand Dollar)’의 사용을 공식 밝혔다. 바하마 국민 39 만여명이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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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사용하게 되면서 정식으로 CBDC 가 발행된 첫 사례로 꼽힌다. 

한편, CBDC 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이므로 중앙화돼 있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과는 

큰 차이가 있다. CBDC 가 중앙은행이라는 중개자가 명확한 만큼, 중개자 없이 탈중앙화된 비트코인과는 

다른 방향성을 띄었다는 뜻이다. CBDC 는 이보다는 법정화폐와 가격이 연동된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면이 있다. 

다만 각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화폐의 형태가 다른 만큼 CBDC 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지 

않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CBDC 에 도입될 경우에도 분산원장기술만 활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 OKex 사태로 이용자 불안… 거래소들 개인키 관리법 공개 (Block Media, 

2020.10.23) 

10 월 16 일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이엑스의 출금 정지 사태가 발생한 뒤 해당 거래소의 콜드월렛에 

보관된 자산이 유출됐다는 가짜 뉴스가 나돌면서 사용자들이 불안해 하자 주요 거래소들이 사용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개인 키 관리 메커니즘도 공개하고 나섰다. 

#거래소들, 개인 키 관리 메커니즘 공개 

중국 매체에 따르면 20 일 블록인포에서 오케이이엑스로 표시된 콜드월렛 주소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전송되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펙쉴드(Peckshield)의 

데이터에 따르면 주소가 잘못 표시되었고 해당 주소는 제미니 거래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플랫폼 글래스노드(Glassnode)에 따르면 오케이이엑스 지갑에는 여전히 20 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 일 제이 하오 오케이이엑스 CEO 는 관련 데이터를 인용, 웨이보를 통해 

“16 일 이후 자사 플랫폼의 비트코인 전송 기록이 0 이었고 잔액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식적인 출금 공지가 있기 전까지 이런 식의 비트코인 이체 소식은 모두 유언비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오케이이엑스는 출금 정지의 원인이 일부 개인 키 책임자(쉬밍싱)이 공안기관에 연행되면서 

연락이 안돼 키 관리 권한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LTC.TOP 

설립자 장줘얼은 웨이보를 통해 “오케이이엑스는 물론 모든 거래소는 개인 키 관리 방안을 자체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들, 개인 키 관리 메커니즘 공개 

중국 매체에 따르면 20 일 블록인포에서 오케이이엑스로 표시된 콜드월렛 주소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전송되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펙쉴드(Peckshield)의 

데이터에 따르면 주소가 잘못 표시되었고 해당 주소는 제미니 거래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플랫폼 글래스노드(Glassnode)에 따르면 오케이이엑스 지갑에는 여전히 20 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 일 제이 하오 오케이이엑스 CEO 는 관련 데이터를 인용, 웨이보를 통해 

“16 일 이후 자사 플랫폼의 비트코인 전송 기록이 0 이었고 잔액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식적인 출금 공지가 있기 전까지 이런 식의 비트코인 이체 소식은 모두 유언비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오케이이엑스는 출금 정지의 원인이 일부 개인 키 책임자(쉬밍싱)이 공안기관에 연행되면서 

연락이 안돼 키 관리 권한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LTC.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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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장줘얼은 웨이보를 통해 “오케이이엑스는 물론 모든 거래소는 개인 키 관리 방안을 자체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MXC 와 Bibox 등의 거래소는 ‘안전에 관한 보고’를 잇따라 발표했다. 후오비와 바이낸스도 지갑 

시스템이 다중 서명과 임계치 서명(TSS, Threshold Signature)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지갑 권한이 특정 

개인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오비는 16 일, 자신들의 콜드월렛은 개인 키 서명 과정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다중 서명과 임계치 

서명 기술을 사용한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후오비는 여러 사람과 다중 백업을 통해 개인 키의 

가용성을 확보하고 자체 연구개발한 하드웨어는 스토리지의 안전성을 보장한다고도 언급했다. 동시에 

프로세스 규범의 엄격한 표준화와 권한 최소화, 여러 사람의 연속적인 격리 작업 등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단일 개인의 권한이나 운영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과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 설립자 창펑자오는 19 일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 팀이 최근 암호화 키 관리자가 연락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한 ‘소방 훈련’을 개최했다고 밝히고 “이 훈련은 과거에도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지만 

공개하지는 않았었다”고 말했다. 그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시스템 측면에서 바이낸스는 다중 

서명, 임계치 서명(TSS) 및 기타 기술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며 어떠한 단일 개인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인사 구조 상 바이낸스의 누군가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플랫폼에 호스팅된 

자금은 동결되지 않는다. 그는 “처음부터 바이낸스의 자금이 창펑자오에게 의존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자주 출장을 가고 많은 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키 관리 분산해 리스크 낮춘다 

콜드월렛 브랜드 엘리팔(ELLIPAL)의 공동 창립자 데이비드에 따르면, 다중 서명과 임계치 서명이 개인 

키 관리를 분산시키는 방법이고 거래소, 투자 기관, 프로젝트 당사자나 많은 자금을 보유한 기타 조직, 

기업들은 모두 이 방법을 사용해 프라이빗 키의 단일 개인 관리 위험을 피하고 있다. 그는 “개인 키는 한 

사람의 손 안에 있을 경우 관리자가 사고를 당해 자금이 동결되면 회사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KLink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6 월 1 일 이후 이더리움 총 주소 수는 4 개월 만에 5 억 1 천만 개에서 

7 억 2 천만 개로 41% 증가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시장에서 온체인 거래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데이비드는 디파이(DeFi) 활성화가 실제 일부 사람들의 온체인 거래 습관을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오케이이엑스 사건은 온체인 거래 시나리오의 확장을 가속화 할 수는 있지만 거래 규모가 더 크고, 

자산 유형이 풍부한 중앙화 거래소가 여전히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주류 채널이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는 

사용자가 암호화 자산을 관리할 때 법정통화를 관리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의 일부는 

은행에 넣어 두고 일부는 투자하는 것처럼 암호화 자산도 일부는 지갑에 보관하고 일부는 거래소 

플랫폼에 넣는 투자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의 플랫폼에 집중적으로 보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그는 개인 키의 분산 관리를 달성하는 방법이 많지 않다고도 말했다. 스마트 계약은 개인 키의 

분산 관리를 실현할 수 있지만 높은 투명성 때문에 일부 거래소는 오히려 자신들의 자산이 너무 투명하게 

드러날까봐 이를 원치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다양한 자산이 서로 다른 체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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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의 자산은 스마트 계약으로 배포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 체인은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스마트 계약을 사용해 개인 키를 관리하면 가스비가 발생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했다. 

 

3. 중국 핀테크 대표주자 앤트그룹, 美대선 후 동시 상장할 듯 (아주경제, 

2020.10.19) 

중국 대표 유니콘(기업가치 10 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이자, 알리바바 그룹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구 앤트파이낸셜)가 늦어도 이달 안으로 중국 상하이와 홍콩 금융당국의 기업공개(IPO) 

승인이 완료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IPO 대어'가 조만간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19 일 중국 뉴스 포털 제몐(界面)는 로이터가 금융정보제공업체 리피니티브가 발행하는 경제 매거진 

IFR 을 인용해 앤트그룹이 중국 정부로부터 홍콩 상장을 승인받았다며 최종 승인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절차인 홍콩 거래소의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홍콩 거래소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의 승인 없이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만큼 사실상 중국 당국으로부터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앤트그룹은 중국 '상하이판 나스닥'이라 불리는 벤처·스타트업 기업 전용증시,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에서의 IPO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 일 앤트그룹은 

상하이증권거래소로부터 승인을 받아 증감회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증감회가 커촹반 상장 승인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앤트그룹은 애초 이달 초에는 IPO 를 할 계획이었으나 증감회가 앤트그룹의 공모 펀드 판매가 규정에 

어긋나는지 조사에 나서면서 상장 심사가 예정보다 길어졌다.  

앞서 증감회는 최근 5 개 자산운용사가 판매한 앤트그룹 공모주 펀드를 조사한 결과 공모 펀드가 

알리페이를 통해서 판매된 점이 확인됐다. 중국 증감회가 이달부터 자산운용사가 다른 사업과 연계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이익 상충이 될 수 있다며 금지했는데 앤트그룹의 공모펀드 판매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앤트그룹은 "사전에 당국의 비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상장 연기설에 대해서는 "현재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상장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상한 시간표가 없다. 시간표와 관련된 어떤 추측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IPO 승인이 이뤄진다면 앤트그룹은 11 월 대선 이후 동시 상장할 전망이라고 로이터가 

전망했다.  

앤트그룹은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앤트그룹의 조달자금이 앞서 

예고했던 액수를 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자금조달 규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규모의 공모가 성사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256 억 달러)를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IPO 대어'가 될 전망이다. 

상장 후 앤트그룹 시가총액은 3000 억 달러(약 343 조원)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글로벌 

은행 시가총액 1 위인 JP 모건 시총도 3000 억 달러가 안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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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146)  

 

 

 

 

조상의 지혜와 재치가 있는 디자인 

도봉산 기슭 아래의 자리 잡은 간송 전형필 선생의 옛집 

도봉산 기슭 아래의 자리 잡은 한옥 한 채, 마당을 거니니 가을 속으로 빠진다. 조선의 문화재를 지켰던 

간송 전형필 선생의 옛집이다. 

100 년 전에 완성한 후, 2000 년 초 리모델링하여 오늘의 모습이라고 한다. 

  

 

 

 

 

 

 

 

백로가 지붕 처마에서 주둥이를 쭉 빼내 놓고 쉬고 있다.  

본 자료는 아시아디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형건 교수의 

글입니다. 본 자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형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kyoon60&Redirect=View&logNo=222128897668&categoryNo=14&isAfterWrite=true&isMrblogPost=false&isHappyBeanLeverage=true&contentLength=15035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kyoon60&Redirect=View&logNo=222128897668&categoryNo=14&isAfterWrite=true&isMrblogPost=false&isHappyBeanLeverage=true&contentLength=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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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가을 하늘에 솜사탕 같은 하얀 뭉게구름이 떠있으니 더없이 평온하다. 고향 가는 기러기는 하늘엔 

없지만, 백로가 지붕 처마에 앉아 주둥이를 쭉 빼내 놓고 쉬고 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마시고 남는 물을 아래로 모아 내린다. 

주둥이에서 나온 물은 바닥의 물받이에 고인다. 

주둥이에서 나온 물은 바닥의 물받이에 고인다. 손바닥만 한 연못이다. 간혹 여름철 마당에 물을 뿌려 

기온을 내린다. 손도 씻는다. 

꽃잎이 유유하게 떠 있으니 절로 운치가 있다. 꽃잎이 곱게 한복의 고름처럼 바람에 날린다. 

디자인은 아름다움과 기능의 조합이다. 

이 디자인은 아름다우면서 기능성이 탁월하다. 

조상의 지혜와 재치가 넘친다. 

좋은 디자인은 생활 여유를 만든다. 

하늘이 주는 빗물을 별생각 없이 생각하지만, 멋과 기능을 위해 새 주동이 모양과 아래에선 물 

받음대를 고안하였다. 

이것이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디자이너만 하는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자기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생활 속에 넉넉함을 위해 간송은 이렇게 만들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kyoon60&Redirect=View&logNo=222128897668&categoryNo=14&isAfterWrite=true&isMrblogPost=false&isHappyBeanLeverage=true&contentLength=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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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가꾸’ ‘Zoom’ ‘bellFace’등이 수상, 보여진 IT 의 ‘불역과 유행’         

(비즈니스플러스 IT, 2020.10.21)  

   사진 1) 출처: Getty Images. 2020 년의 MM 총연 대상에서는, ‘후가꾸’가 대상에 빛난 것 외에, ‘Zoom’나 ‘모바일 공간 통계’, 

‘bellFace’ 등, 코로나사태의 과제 해결에 공헌한 제품·서비스가 표창되었다. MM 총연 대상 2020 에서 읽을 수 있는 ICT 시장 경향이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발전과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창설된 MM 총연 대상의 시상식이 2020 년 9 월에 

개최되었다. 매년 수상대상은 사회변화를 민감하게 비추는 동시에 ICT 시장에서 통용되는 조류도 그려내고 

있다. 17 회째가 되는 금년은, 8 년만에 세계 제일을 탈환한 슈퍼 컴퓨터의 ‘후가꾸’가 대상에 빛난 것 외, 

Web 회의 시스템 ‘Zoom’, 사람의 움직임을 가시화한 ‘모바일 공간 통계’, 온라인 영업 시스템의 ‘bellFace’ 

등, 코로나화에 있어서의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공헌하는 16 개의 제품과 서비스가 표창되었다. 이번은 

MM 총연 대상에서 읽어낼 수 있는 ICT 시장의 ‘불역과 유행’을 생각해 보자. 

제 17 회 MM 총연 대상이란   

2020 년 9 월 17 일에 MM 총연 대상 2020(심사 위원장:무라이 쥰, 케이오기쥬쿠 대학 교수)의 수상식이 

도내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17 회째를 맞는 이 상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발전과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MM 총연이 2004 년 창설했다. 이러한 연속성 있는 표창제도는 과거의 수상내용을 추적함으로써 

그때그때 무엇이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화제가 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동시에, 

이 분야에 깔리는 일관된 조류를 읽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가히 불역과 유행의 보고다. 창설 당초에는, 

디지털카메라나 DVD 레코더 등 이른바 ‘정보 가전’이 주역이었지만, 근래에는, MaaS 나 클라우드 등 

네트워크 관련의 ‘서비스’가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건에서 코트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과거 멀티미디어를 뜻하던 MM 총연의 알파벳 2 문자도 현재 함의는 

모바일&모빌리티로 재정의된 듯하다. 올해 최고봉인 MM 총연 대상에 선정된 것은 8 년 만에 세계 1 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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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환하며 첫 동시 4 관왕까지 달성한 슈퍼컴퓨터 후가꾸이다. 아울러 스마트솔루션 부문 최우수상, 제조 

우수상, 화제상 등 총 16 개 제품과 서비스가 표창 받았다. 

코로나화에서 과제 해결력 발휘한 제품-서비스군   

올해의 특징은 Web회의 시스템 Zoom, 인원을 가시화한 모바일 공간 통계, 온라인 영업 시스템 bell Face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대에 따른 사회 변용과 깊이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가 눈에 

띄었다는 점이다. 코로나화로 재택근무가 장려되는 가운데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에 기여한 점(Zoom), 

1 시간마다 인구동태를 24 시간 365 일 파악함으로써 감염증 대책에 활용된 과제해결력(모바일 공간통계), 

설치가 불필요해 사무실에서 전국의 기업으로 5 초에 접속할 수 있는 영업 시스템의 편리성과 신뢰성(bell 

Face)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대상에 선정된 후가꾸은 감염 확산 방지의 키워드가 된 3 밀 상태에서 

비말(飛沫)이 어떻게 퍼질지 그 시뮬레이션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 미디어를 통해 널리 인지된 

시뮬레이션 영상의 임팩트는 컸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여름철에도 마스크 착용이 정착된 것은 많은 

사람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시각적,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제일의 슈퍼컴퓨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 방지라고 하는 친밀한 과제 해결에도 

공헌하고 있다. 

수상제품 및 서비스가 통하는 3 가지 불역은   

상술한 바와 같이 올해의 MM 총연 대상에는 코로나화의 세태가 짙게 반영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일관된 

"불역"의 조류도 읽어낼 수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ICT 의 분야에 통저하는 3 개의 키워드다. 첫째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GPTGeneral Purpose Technology), 둘째 사용자 이노베이션(UI), 셋째 에센셜 

테크놀로지(ET)다. 모두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조명됐다.   ICT 는, 모든 분야에서 

업종 횡단적으로 활용되는 다목적 범용 기술(GPT)이다. 이 점은, 국제사회에서도 공통 인식이 되고 

있어(연재의 53 회, 54 회 참조), 산업뿐 아니라, 교육, 의료, 행정 등 광범위한 영역에 활용되고, 세계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자리 매김되고 있다. 코로나화에서 텔레워크, 원격의료, 온라인수업, 행정절차의 

전자신청 등, ICT 는 광범위한 영역의 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GPT 라 재인식되었다. 그 결과, 창출되는 것이 

이용자의 창의 연구로 생기는 생각지도 못한 ‘이노베이션(innovation)=유저·이노베이션(UT)’이다. 대상을 

차지한 슈퍼컴퓨터 '후가꾸'에도 이 대목이 해당된다. 

부악 코로나사태 활약 경위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태풍의 진로나 우주탐사 등이 연상된다. 필자가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 '3 밀 상태의 '비말' 시뮬레이션에 대해 개발자에게 물었는데,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었다. 슈퍼컴퓨터의 개발진은 연비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엔진 내에 

연료의 "분무"를 시뮬레이션 할 때에 이용된다고 상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 차원에서 의도치 않게 대화를 통한 비말 시뮬레이션에 응용됐다는 얘기였다. 확실히 개발측이 

당초 상정하지 않았던 용도로 기술이 활용되어 사회적 과제의 해결로 연결된 것이다.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모바일 공간 통계'와 화제상인 '모여라 동물의 숲(아쯔모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감염 방지에 기여한 모바일 공간 통계란 무엇인가   

2020 년 4 월에 긴급사태 선언이 나왔을 때는, 외출의 자숙 요청으로 사람과 사람의 접촉 기회를 7 할에서 

8 할 감소시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때 도움이 된 것이 휴대전화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한 인구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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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모바일 공간 통계다. 이 서비스는 10 년 정도 전에 법학자인 호리베 마사오 히토쓰바시 대학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한 5 명의 위원이 참여한 연구회에서 검토되었다. 필자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논의에 참가했지만, 당시에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회의 공통인식이 반드시 정리되지 않아 

법률문제를 축으로 신중한 논의가 거듭되었다. 그 중에서 통계학이 전문인 히로마츠 타케시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휴대전화를 1 인당 1 대 보유하는 시대에 있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충분한 익명화를 

도모한 후에 ‘인원수의 가시화’를 실시하는 서비스는 ‘통계’로서 사회적 의의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것이, 이 서비스의 명칭에 반영되고 있다. 서비스가 개시된 2013 년 당시는, Suica 의 이용 이력을 분석한 

히타치 제작소와 JR 동일본의 정보 서비스가 논쟁을 일으켜, 외부 제공을 중지하는 사태를 불렀을 

무렵이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시작된 서비스가 코로나화의 2020 년에 시간이 지나 감염증 대책의 

지표로서 사회적으로 의의 있는 사용 방법을 하고 있다. 이것도, 개발측이 당초는 상정하고 있지 않았던 

이용, 즉, UI 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을 넘어선 아츠모리 유저 이노베이션   

화제상으로 선정된 아츠모리 인기는 익히 알려진 대로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외출 금지나 자숙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가운데, 일이나 학교에서의 오피셜한 연결뿐만이 아니라, 오락이나 휴식이라고 하는 언오피셜한 

연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폭발적인 인기는 해외로도 확대되어 전 세계 

출하 편수는 2,240 만 개(2020 년 6 월말 시점)에 달했다. 일부에서는, 게임을 넘은 활용예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대학생은 코로나화로 졸업식이 취소된 친구를 위해 ‘아츠모리’에서 졸업식을 가져 

호평을 받았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활용예는, 게임의 개발자가 상정하지 않았던 사회의 변용과 그에 

수반하는 이용자의 창의 연구가 낳은 UI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ICT 가 폭넓게 활용되는 GPT 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곳곳에서 UI 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MM 대상 2020 의 결과로 보여지는 것 

‘불역’의 3 번째로서 마지막에 들어 두고 싶은 것은, ICT 가 ‘보다 넓고, 보다 깊게’사회에 계속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MM총연대상이 창설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조류라 할 수 있다. 이 ‘보다 넓고, 

보다 깊게’사회에 침투하는 불역의 조류에 있어, 코로나화로 밝혀진 것은, 이전에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존재였던 ICT가, 지금은 ‘없으면 곤란한’ 불가결한 존재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텔레워크, 원격 의료, 

온라인 수업, 행정 수속의 전자신청 등, ICT 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GPT 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유지해 가는데 있어서 이미 불가결한 에센셜 테크놀로지(ET)가 되고 있다. 필자가 종사하는 

대학교육을 생각하면 만약 2004 년에 코로나화에 빠져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전면 온라인화는 거의 

불가능하고 대학의 교육활동은 정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올해는 통학은 금지해도 교육은 가능했다. 

이것이야말로, ET 로서의 ICT 를 상징하고 있다. 올해로 17 회째를 맞은 MM 총연대상 2020 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로 변용하는 사회정세를 짙게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저변의 불역의 조류도 

선명하게 비추는 인상적이고 에폭 메이킹한 것으로 총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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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명목금리 제로 제약을 해소한다?              

(다이아몬드온라인, 2020.10.21) 

   사진 1) 출처: PIXTA  

일본 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실증 

실험이나 공동 연구를 시작한다. 

앞으로 CBDC 가 침투하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무이자(제로금리)로 풀렸던 현금통화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매기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런 세계에서는 명목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명목금리 비부제약(非負制約)은 의미를 잃고 금융정책의 가동 영역도 넓어질 수 있다. 

언제나 무이자, 이상한 존재의 현금통화 CBDC 침투하면 그렇지 않아진다?   

현금통화, 즉 지폐나 동전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항상 

무이자(제로금리)로 유통되는 불가사의한 존재다. 흔히 명목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사고의 가장 큰 근거는 항상 무이자인 현금통화의 존재에 있다. 

명목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무이자(제로금리) 현금통화와의 사이에 재정(아비트라지)이 이뤄져 결국 

명목금리가 마이너스로 정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금리가 충분히 플러스였을 때는, 경기나 물가에 

관계없이 항상 제로 금리라고 하는 현금 통화의 존재가 금리 형성을 왜곡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그런 왜곡이 의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극한까지 금리가 떨어진 오늘날에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항상 제로금리로 유통되는 현금 통화의 존재는, 잠재적으로는 금리 형성을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장차 바뀔지 모른다. 현금통화는 항상 무이자라는 상식이 상식이 아니게 되는 국면도 

장차 상정할 수 있다. 핵심은 CBDC 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be9be45b14aefa01986ebef1f29418c0c4a2f3e5/images/000
https://news.yahoo.co.jp/articles/be9be45b14aefa01986ebef1f29418c0c4a2f3e5/images/000
https://news.yahoo.co.jp/articles/be9be45b14aefa01986ebef1f29418c0c4a2f3e5/images/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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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이 실증실험 및 공동연구 방침   

10 월 9 일 일본은행, FRB(미국준비제도이사회), ECB(유럽중앙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은 CBDC 의 실험 또는 

공동연구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것이 당장 금리 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CBDC 가 널리 

유통되는 세계에서는 현금통화에 마이너스 금리를 매기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또, 그러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드 커브(이율곡선)는,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일드 커브와는 크게 다른 형상을 가지는 것도 

상정된다. CBDC 가 광범위한 금융자산의 금리 하한을 낮출 수 있고 금융정책도 명목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제약에서 한층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CBDC 는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주목할 만한 

주제다. CBDC 의 논의가 시작되기까지의 과정을 대략 되돌아보면, 발단은 가상화폐(2019 년 3 월의 ‘개정 

자금 결제법’에서는 ‘암호 자산’이라고 하는 호칭을 채용)의 발행이었다. 중앙은행과 독립적으로 발행된 

가상화폐(암호자산)는 실제로 해외송금 등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로는 투기적 색채를 띠면서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있어 가치보장 기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보다 안정된 가격형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음에 발행되기 시작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s)이었다. (또한 "stable coins"와 같이 2 어로 철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특정의 법정통화(법화) 

금등을 증명 자산으로 해, 동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쯤 되면 기존 금융당국이 

통화주권을 위협받으면 경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다음으로 나온 것이 세계적인 이용을 겨냥한 

스테이블코인, 즉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었다. 2019 년 6 월 발표된 '리브라'(이후 2020 년 4 월 구상 변경)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대표 사례다. 리브라 등 독자적인 단위를 가진 통화적인 것이 실제로 세계적으로 

이용되면, 그것이 어느새 글로벌 통화로서 인식되는 것은 크게 상정된다. 이는 기존 금융당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테이블코인 등을 가능케 하는 기술의 진보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려면 그야말로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거기서 마지못해 시작된 것이 CBDC 이지만 구상이다. 

통화주권 침해 경계심 커져 리브라 구상에 대해 제시된 "Zuck Buck"   

리브라의 목적은 전 세계에 17 억 명(4.5 명 중 1 명꼴인 것으로 알려진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일명 

unbanked)이 금융시스템에 참여해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unbanked 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금융 포섭(financial inclusion)이다.  아무리 기존 금융당국이 스스로의 통화주권을 

주장해도 현실적으로 세계에선 4.5 명 중 1 명이 은행계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그 현실이 방치될 때 

개별 통화주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해도 허무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설득력이 있다. 다만,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기업이 자신의 상권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지적과 통화주권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그치지 않았다. 

리브라에 대한 미국 의회의 경계심(대부분 분노)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 2019 년 10 월 23 일의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브래드·셔먼 의원이 나타낸"Zuck Buck"이다. 

이는 리브라를 통화단위로 하는 '지폐'를 표현한 것인데, 거기에는 "The United World of Facebook"이라는 

문구가 기술되어 있다. 특정 기업에 의한 통화주권 침해를 노골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비판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실제로 강한 비판이 있어 2020 년 4 월 리브라 구상은 어쩔 수 없이 

변경되었다. 원래 2019 년 6 월 시점의 오리지날 구상에서는, 리브라는 복수의 법정통화나 저리스크의 

국채를 ‘리브라·리저브’로서 보유한 다음, ‘리브라·코인’을 발행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여러 개의 

법정화폐를 리저브로 갖게 됨으로써 리브라가 결과적으로 "supranational" 즉 국가주권을 초월한 글로벌한 

존재(글로벌 스테이블코인)가 되고 기존의 통화주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초래했다.그래서 새로운 

리브라의 구상이 제시되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개개의 법정 통화를 리저브로서 보유하고, 그 다음, 

해당 통화에 연동하는 리브라(예를 들면 미 달러 연동형 리브라)를 발행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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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는 단일 법정통화와 연동하게 되어 기존의 통화주권에 대한 근접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거기서 얘기는 끝나지 않는다. 단일 통화에 연동하는 리브라를 여러 자산 측에 갖고, 그것을 

뒷받침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리브라에 이르는 구상도 시야에 넣고 있는 듯하다. 기존 개별 

통화주권과 근접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방안(이라기보다는 

집념)을 읽을 수 있다. 

중국이 한발 앞서가는 CBDC 선전에서 시작된 실증 실험   

하지만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스테이블코인을 비판해도 그 배경에 깔린 기술의 발전을 통화당국이 

막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앙은행 스스로도 통화의 디지털화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CBDC 다. 예를 들면, 일본은행은 2021 년도에 실증 실험을 개시, 그 전에 민간 사업자나 

소비자가 참가하는 파일럿 실험도 시야에 넣고 있다. 단, 구체적인 발행 계획은 없다. ECB(유로권)도 

2021 년의 실증 실험을 검토하고 있다. 또 그동안 CBDC 구상에서 거리를 뒀던 FRB 도 일본과 유럽과의 

공동연구에 중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선행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지난주 12 일 오후 6 시부터 

광둥성 선전시에서 시내 거주 중국인 5 만 명이 3400 여 개의 상점에서 쇼핑에 디지털 위안을 사용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2022 년 동계 올림픽까지 디지털 위안인 '중앙행 숫자화폐'(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의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중국이 스스로의 통화 

주권에 미치는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는 해석도 들린다. 그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필자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위안권'을 넓히는 툴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본격적으로 유통되면 경기·물가에 따라 현금통화에 마이너스 금리도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 통화지만 통화가 충족해야 할 기능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가치 척도 

기능'이다. 이것은 ‘엔’ ‘달러’ ‘유로’등의 계산 단위를 가리킨다. 

둘째 가치보장 기능이다. 썩거나 산화하기 쉬운(녹슬기 쉬운)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점, 가장 

산화하기 어려운(녹슬지 않는, 이온화 경향이 낮은) 금속인 금은 최적이다. 셋째로 '가치 교환 기능'이다. 

이것은 지불·결제 수단으로서의 통화의 기능을 나타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것일 

필요가 있다. 이들 가운데 당국이 주시하는 통화주권(내지 패권)을 구현하는 것은 가치척도 기능일 것이다. 

‘엔’ ‘달러’ ‘유로’라고 하는 단위 혹은 호칭이야말로 통화 주권을 체현하고 있다. 리브라 등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잠재적으로는 이들 3 가지 기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 당국의 경계를 불러일으켰고, 한편 CBDC 

논의의 불씨를 지폈다. 현시점에서는 일본은행은 실증실험이나 공동연구를 통해 디지털기술의 진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는 단계에 있으며, CBDC 의 구체적인 발행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CBDC 가 만약 널리 유통된다면 현재는 무이자로 유통되는 현금통화가 기술적으로는 경기 물가에 

따라 마이너스 금리를 동반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세계에서는 명목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명목금리 비부제약은 의미를 잃는다. 장기적인 금리형성을 고찰할 때 CBDC 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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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자살자 급증은 비정규직 고용동결이 원인인가 (Foresight, 2020.10.21) 

   사진 1) 출처: Foresight. 일본 사회에서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다. 더군다나 여성에게……  

‘역시’라고 해야 할까. 10월 12일에 경찰청으로부터 슬픈 데이터가 발표되었다. 8월에 자살자가 급증한 데 

이어 이날 발표된 9 월 집계에서도 전년 동월에 비해 8.6%로 크게 늘었다. 게다가 여성의 자살이 급격히 

늘고 있다. 8 월에는 40.3%나 증가, 연예인 연쇄 자살 등의 영향으로 인한 일회성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9 월에도 27.5%나 크게 증가했다. 아무래도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다. 일본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여자한테. 

코로나사태서도 늘어나는 '정규직 

최근 10 년간 자살자는 계속 줄어들었다. 리먼 쇼크가 일어난 직후인 2009 년에는 3 만 2845 명이 

사망했지만, 2012 년에 3 만명 밑으로 떨어진 후, 급속히 감소. 올해는 2 만 169 명으로 2 만 명 이하로 성큼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만연으로 인한 경기악화가 실업 등 경제난으로 이어지면서 자살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지만 실제로는 4 월 17.7%, 5 월 15.3%, 6 월 4.9% 감소로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사회 전체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는, 사람은 좀처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견해나, 

1 인당 일률 10 만엔의 특별 정액 급부금이 생활곤궁을 일시적으로 구했다, 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신형 

코로나의 만연으로 사회활동이 정체되면서 오히려 자살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7 월 이후, 증가로 변해 버렸던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었던 

여성의 자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다. 7 월 여성 자살자는 651 명으로 15.6% 늘었지만 남성은 

1167 명으로 5.1% 마이너스, 8 월에는 여성이 같은 651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0.3% 늘었지만 남성은 

1203 명으로 5.6% 증가했다. 9 월에는 남성이 1166 명으로 0.4% 증가에 그쳤지만 여성은 639 명으로 27.5% 

증가한 높은 수준이 이어졌다. 도대체 왜 그럴까. 신형 코로나와 관계가 있는가. 또 하나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다. 총무성이 매월 말 발표하는 노동력 조사다. 2013 년 1 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줄곧 

https://news.yahoo.co.jp/articles/8a804e43b96efa4034d5fe268e4d021958c54164/images/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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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를 이어온 고용자 수가 4 월 마이너스로 돌아서 8 월까지 5 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내역을 보면, 정규직은 신형 코로나하에서도 거의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이 늘었는데 전체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정규직 감소가 크다는 뜻이다. 비정규직은 3 월의 1.2%감소로부터, 

8 월까지 6 개월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파트나 아르바이트의 감소가 중심이다. 더구나 

압도적으로 여성 일자리가 줄고 있다. 8 월로 따지면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에서 모두 74 만 명이 줄었는데 

그중 여성이 63 만 명을 차지했다. 

단숨에 생활이 곤궁 

신형 코로나에 따른 경제 축소에서는, ‘외식’ ‘숙박’ ‘소매’ ‘어패럴’이라고 하는 업종이 대타격을 받고 있다. 

신형 코로나 관련 도산(폐업 포함)도 이런 업종이 주를 이룬다. 음식점의 홀부분 호텔의 청소계, 어패럴의 

점원 등은 대부분 여성으로, 파트나 아르바이트의 대우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사람들이 

고용해지를 당하고 있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물론 경영자도 고용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하고 있지만, 매상고가 3 할이나 5 할이나 줄어 들고 있는 현상에서는, 파트나 아르바이트를 

염려할 여유는 없다. 정규직이 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고용 조정 

조성금’의 지급 요건을 큰폭으로 완화한 일도 있어, 기업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고 휴업시킨 다음, 

나라로부터 조성금을 받는 케이스가 증가했다. 비정규직이라도 조성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원래 임시직 등에 고용 보험을 들지 않는 케이스도 많아, 수급을 위한 수속이 번잡하기 때문에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시간제 근무로 혼자 살던 여성이 고용이 중단되면 단번에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세상이 온통 신형 코로나의 영향을 받다 보니 같은 업계에서 재취업이 절망적이어서 낯선 다른 

직장을 구하려 해도 쉽지 않다. 여성 자살이 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경제적 사정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총무성의 ‘가계 조사’에 의하면, 실은 4 월 이후, 소비 지출(2 인 이상의 

가구)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근로자 가구의 실수입은 반대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5 월 실질 9.8%, 

6 월 15.6%, 7 월 9.2% 각각 늘어난 상태다. 이는 10 만엔의 정액급부금 수입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8 월에는 1.2%증가로까지 둔화.향후, 수입은 ‘숨 가쁘게’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대기업에서도 겨울철 

성과급 지급 취소나 대폭적인 감액을 발표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연말을 맞아 생활이 곤궁한 사람이 

이대로라면 증가할지도 모른다. 여기에 앞으로 감원 등 인력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향후도 파트나 아르바이트, 계약 사원이라고 하는 ‘약한 입장’의, 게다가 ‘여성’에 먼저 영향이 간다. 

리먼 사태 때와는 다르다 

2010 년 1 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생명을 지키고 싶다. 

목숨을 지키고 싶다고, 바라는 뜻이다. 태어날 생명, 그리고 자라날 생명을 지키고 싶다. 시정방침으로는 

이례적으로 시적인 말에 찬반양론이었지만 당시 일본의 자살자는 12 년 연속 연간 3 만 명을 넘었다. 당시 

민주당 내각은 자살대책담당상을 두고 자살대책을 정책의 한 축으로 내놓았다. 리먼 쇼크가 일어난 후인 

2009 년의 자살자 3 만 2845 명의 ‘원인·동기’는, 가장 많았던 것이 ‘건강 문제’로 1 만 5867 명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 문제는 오랜 세월, 최다의 이유가 되고 있다. 한편, ‘경제·생활 문제’도 

8377 명으로 25.5%에 이르고 있었다. 2 년 전 7318 명, 22.1%에서 급증한 것이다. 리먼 사태로 인한 경제적 

곤궁이 자살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은 급속히 감소해 2019 년 3395 명으로 전체(2 만 169 명)의 16.8% 

수준으로 줄었다.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난 적도 있지만 고용자 증가와도 큰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2013 년 이후, 계속 증가해 온 고용이, 최근에는 단번에 마이너스로 침체되어 있다. 

경제생활 문제에서 자살자가 앞으로 더 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리먼 사태 때와 달리 이번 경제 악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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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이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리먼 사태 때는 금융시장 혼란에서 시작해 결제용 달러 

자금 부족 등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 경기 악화가 소비에 반영되기에는 시차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파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인적이 끊기면서 외식 소매 숙박 등의 

매출이 한꺼번에 급감했다. 즉 경제사회 속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큰 타격이 가해진 

것이다. 우선 10 만엔의 정액 급부나, 가게에의 지속화 급부금등에서 견디고 있지만, 머지않아, 한계가 온다, 

라고 하는 소리는 항간에 넘치고 있다. 정부는 그런 현장의,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약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칠 필요가 있다.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10 만엔씩 나눠주는 정책은 4 월 긴급상황 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곤궁하지 않은 다수에게도 돈을 나눠주는 바람에 비효율적인 정책이 됐다. 

예금이 쌓이는 것만 해도 기대만큼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말로 필요로 하는 약자를 

지지하는데 충분한 조성의 구조는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을까. 본래라면 나라나 국회는, 이 반년간에 

그것을 생각해 12 월의 세밑을 향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도착하는 조성책을 제시해야 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여성 자살자의 간절한 외침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생활약자를 뒷받침할 정책을 

시급히 펴야 할 것이다. 

 

4. 일본의 젠더갭은 언제 메워질까? Waffle 의 두 사람이 지향하는 미래                            

(Forbes Japan, 2020.10.21) 

    사진 1) 출처: Forbes Japan. NPO Waffle 의 타나카 사야카씨와 사이토 아스미씨 

[특집] 세상을 바꾸는 30 세 미만 30 명 '30 UNDER 30 JAPAN 2020' 

‘30 UNDER 30 JAPAN 2020’의 수상자로서 선출된, 일반 사단법인 ‘Waffle’의 다나카 사야카씨와 사이토 

아스미씨. 

성평등 지수가 153 개국 중 121 위라는 일본에서 이들의 목표는 이과는 남성의 분야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IT 나 STEM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을 늘리는 것이다. 여성이 당연하게 활약하는 미래를 위해서 전진을 

https://news.yahoo.co.jp/articles/17df1bae90d60c17d57529918f6e9c30b3c864e5/images/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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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는 두 사람의 원동력이 되어 있는 것은, 10 대에 느낀 "위화감"이었다. 그 날, 토쿠시마현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마츠모토안나씨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고교생 전용의 정보학 연구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38 명 중 여자는 2 명뿐이다. STEM 분야는 정말 좋아하지만, ‘솔직히, 커뮤니티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프로그래밍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 그렇게 신청한 것이 Waffle(와플)이 운영하는 

Waffle Camp(와플캠프)였다. 웹사이트 개발기술과 코딩을 배우는 여중생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사전학습, 

인터랙티브 일일교실, 2 주 사후학습에 IT 업계에서 활약하는 여성들과의 토크세션을 접목해 IT 분야 

진로선택도 지원한다. 처음이야말로 어깨에 힘이 들어갔지만, 인스트럭터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페이스대로 

좋아요’라고 들어서 ‘기분이 편해졌다’(마츠모토).  

그리고 무엇보다, STEM 분야의 제일선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기뻤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이 여자가 무슨 과학이야라고 한 적도 있지만 좋아하는 분야를 헤쳐나갈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어요. 장래에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배워, 원격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Waffle CEO 타나카 사야카씨와 공동 창업자 사이토 아스카씨가 요구하고 있던 스토리였다. 

Waffle 은 IT 분야의 젠더갭 시정을 목표로 하는 일반사단법인이다. 활동의 중심은 3 개. 여자 중고생을 위한 

이벤트나 프로그램의 제공, 부모 세대에의 계발, 그리고 정책 제언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Global 

Gender Gapp Report 2020 에 따르면 일본의 성평등지수는 153 개국 중 121 위였다. 이 남녀 격차는 IT 와 

STEM 분야에도 해당된다. OECD 학생의 학업성취도 조사(PISA 2018)에서는 ICT 관련 직업에 취업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한 일본 여고생의 비율이 3.4%로 63 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그 요인으로 다나카씨는 

일본에는 이과는 남성의 분야라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다.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을 없애, IT 나 STEM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을 늘리는 것이, Waffle 가 내거는 비전이다. 미국에는 Girls Who Code Black Girls 

Code 등 여자들끼리만 코드 쓰는 장소를 제공하는 NPO 법인이 많이 있다. 지금 일본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사이토) 

10 대에 느꼈던 "위화감" 

타나카씨와 사이토씨가 젠더에 눈을 돌리게 된 배경에는, 10 대에 느낀"위화감"이 있다. 오사카에서 나고 

자란 다나카씨는 초등학교에서 솔선해서 손을 드는 타입이었다. 그러나 공립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소극적으로 변했다. 리더십은 남학생이 갖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실은 학생회장이나 

응원단장을 하고 싶었지만, ‘이런 장소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자신을 납득시켜, 언동을 삼가게 되었다. 

‘당시의 나에게는, 그 감각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젠더 갭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의식은 

없었다’(타나카)  

대학에서는 문과로 진학해, 졸업 후는 TV 프로그램 제작 회사에 입사했다. 하지만, 남성 중심의 직장에서 

의견조차 말할 수 없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다’. 한 달만에 일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바로 그 무렵 사이토씨 역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중·고등학교를 도쿄에 있는 

사립의 여학교에서 보낸 사이토씨는, ‘공부를 좋아하고, 동아리활동도 좋아하고, 리더쉽도 전부 스스로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쿄토의 국립대학에 진학하자 상황은 일변. 동급생과 템포가 맞지 않는다. 리더십을 

가지려 해도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 암흑시대였다. 그렇지만, 저도 그 때는 도쿄와 지방의 차이인가? 

정도로 생각했다.(사이토)  

페미니즘을 알게 된 것은 미국 애리조나대 대학원에 진학하면서부터다. 로스쿨에 다니는 여성 

동급생들은 강하고 인권문제도 자세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대학시절에 느낀 위화감의 

근저에는 젠더(gender)의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원래 흥미가 있던 통계를 

다시 배워, 코딩과 데이터 분석의 힘을 연마했다. 석사학위를 취득해, 데이터 애널리스트로서 IT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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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나카씨를 만나게 된다. 하루도 체념한 적은 없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학원 

강사? 프리터가 된 다나카씨는 나아갈 길을 계속 모색하고 있었다. ‘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거지?’. 주위의 

눈은 엄격했지만, 납득할 때까지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2 년에 걸쳐 다양한 업계를 돌아보았다. 프로그래밍 

업계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이 무렵이다. 시험삼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서비스를 사용해 보았는데, 

차세대를 담당하는 아이들에게는 불가결한 스킬이라고 실감했다. 

눈앞의 기회에 손을 뻗었다 

언젠가 프로그래밍 교육 분야에서 창업하고 싶다. 그 수업을 위해 취직하자. 그렇게 결정하고, 프로그래밍 

교육을 다루는 기업가의 SNS 어카운트를 닥치는 대로 추적해, 구석구석까지 읽었다. 그러던 중, NPO 법인 

‘모두의 코드’대표이사 토네가와 유타가씨가 오사카에서 이벤트 회장을 찾고 있다라는 투고를 찾아냈다. 

도움이 될지도 몰라. 바로 댓글. 거기서 인연을 맺어, 17 년에 동사 최초의 풀타임 직원이 되었다. 당시의 

타나카씨의 모습을, 토네가와씨는 이렇게 되돌아본다. ‘연봉도 묻지 않고 ‘일하겠습니다’라고 해, 이쪽이 

놀랐다. 하기로 마음먹으면 철저히 한다. 그건 그때부터 일관됐죠. 홍보에 인사, 기획 운영으로 반년마다 

일의 내용을 바꾸면서 사업 시작의 노하우를 배워 갔다. 그런 가운데 다나카씨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된다. 

초등 학생 전용의 프로그래밍 이벤트의 참가자는 남녀반반인데, 중고생 전용의 이벤트에서는 여자가 

1~2 할 밖에 없는 것이다.     

왜일까.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여학생의 IT 에 대한 흥미나 관심은 10 대에 단번에 저하하는 경향에 

있다고 알 수 있었다. IT 업계의 젠더갭은 여기서 비롯됐는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다나카는 부업으로, 

여자 중고생이 즐겁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장소 만들기를 시작했다. 공감대는 많았고 관심을 

보이는 기업도 있었다. 요구는 있다. 하지만, 창업하는 것에는 망설임이 있었다. 저보다 엔지니어링에 

정통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사업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의 지원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렇지만, 1 년, 2 년을 기다려도 일어서지 않았다. 2020 년에는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이 

필수과목이 된다. 늦어도 19 년 내에는 단체를 설립해, ‘여자 중고생 전용의 IT 교육이라고 하면 여기’라고 

불리는 브랜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밖에.  하지만 더 적임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거기에 나타난 것이 사이토씨였다. 

사이토씨와의 만남 

사이토씨와는 19 년 봄에 트위터상에서 알게 되었다. 당시 사이토씨는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었다. IT 분야의 젠더 격차에 과제의식을 갖고 있던 두 사람은 어느덧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교환하게 됐다. 그 여름, 둘이서 처음으로 런치를 했다.  

당시, 타나카씨는 아프리카의 STEAM 교육계 NPO 단체 ‘iamthe CODE(아이엠·더·코드)’가 일본에서 

개최하는 중고생을 위한 핫카슨의 운영 전반을 맡아 ‘너무 힘들어서 계속 울었다’(타나카). 어쨌든 일손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자 사이토씨가 말했다. 나 할래. 성공시켜야 한다, 그래서 도와준다고 했어요. 나도 

하고 싶었던 거였고.(사이토씨)   

돌연 나타난"외국인"의 덕택도 있어, 19 년 11 월에 열린 핫카슨은 100 명 이상의 여자 중고생을 모으는 

것에 성공. 타나카씨는 Waffle 를 법인화해, 20 년 5 월에는 공동 창업자로서 사이토씨가 참가했다. 그리고 

불과 3 개월 이내에, 첫머리에서 소개한 WaffleCamp 의 프로그램을 완성시켰다. 나는 1,2 를 잘하는데 

그녀는 1 부터 10 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서로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 잘 하고 있습니다’(타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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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세는 멈추지 않는다. 9 월에는 제 5 차 남녀 공동참여 기본계획에 대한 활용 제언서를 다른 

활용단체와 함께 하시모토 세이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남녀 공동참여)에게 제출. 그 몇일 후에는, 도쿄도 

주최의 여성 벤처 성장 촉진 사업 ‘APT Women’의 제 5 기생으로 채택되었다. 20 대 초반에는 기술도 없고 

그저 꿈만 있는 상황이었지만 단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뜻을 높이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다. 

그것이, 겨우 체현 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타나카)   

촬영중, 타나카씨를 형용하는 말로서 사이토씨가 칠판에 쓴 것은, "The most confident woman".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치는 여자-예를 들면, 그것은, 두 사람의 이런 대화에 엿볼 수 있다. 젠더갭이란 

세대차이. 그래서 연대가 바뀌면 분명 희석되겠지만 일본의 젠더갭은 우리 시대에 끝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사이토씨가 말하면, 곧 다나카씨가 이렇게 대답한다. ‘끝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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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1.아데노바이러스 COVID-19 백신의 연구 및 개발 진행                            

(중국백신&면역中国疫苗和免疫, 2020.06.03) 

2020 년 5 월 30 일 기준, 세계 보건 기구 및 R&D 기관의 공식 웹 사이트 및 주요 언론 보도를 검색하여 

다양한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10 개의 아데노바이러스 COVID-19 백신이 추적되었다. 

아데노바이러스 COVID-19 백신 임상 시험 진행 

Ad5-nCoV 군사 의학 아카데미와 콘시노 바이오 AG 가 개발한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COVID-19 

백신(Ad5-nCoV)은 Ad5 를 캐리어로 사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의 가시(S)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았다. 2020 년 3 월 6 일에 공식적으로 실시된 단계 I 임상 시험은 108 명의 자원봉사자가 고용량, 중용량 

및 저용량으로 분류된 단일 센터, 오픈 라벨, 용량 증가 시험이다.  

“코로나19 대응” 중국 중앙정부 정책 및 백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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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의 예비 결과에 따라 7 일에서 87 명의 실험자는 적어도 하나의 불리한 반응을 보고했으며, 

대부분 가볍고 중간 정도였지만, 고용량에서는 주로 피로, 호흡 곤란, 근육통 또는 관절통을 동반한 

고열(겨드랑이 온도>38.5°C)으로 더 강해졌으며, 이는 예방 접종 후 24 시간 이내에 발생했으며, 48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자아제한성이 있었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실험실 지표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예방 

접종 후 28d 에서 심각한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았다. 접종 후 14 일는 SARS-CoV-2 S-RBD 달걀 흰자 및 

SARS-CoV-2 살아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중도 항체 반응의 생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28d 는 94%-100%다. 

실험자 RBD 단백질 특이적 항체 적정도(ELISA)는 기준선 수준보다 최소 4 배 이상 증가했으며, 50~75%의 

실험자는 항체 하도를 최소 4 배 이상 증가했으며, 고용량 그룹의 항체 반응 수준은 중저용량 그룹보다 

약간 높았다. 백신은 또한 대부분의 실험자에서 빠른 T 세포 반응을 유도하고 고용량 및 중간 용량 

그룹에서 더 강하게 반응했다. 또한, 높은 수준의 항 Ad5 사전 면역은 백신의 항체 및 T 세포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연구의 예비 결과는 Ad5-nCoV 백신이 안전하고, 내성이 뛰어나며, 인체에서 SARS-CoV-2 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건의했지만, 연구자들은 COVID-19 백신의 보호 관련 요인이 불분명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효과적인 보호를 확립하는 데 있어 특이적 항체 또는 T 세포의 역할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으며, 시험 샘플의 부족, 상대적으로 짧은 관찰 기간 및 무작위 대조군의 부재, 따라서 

백신에 의해 유도된 면역 반응에 따라 현재의 보호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 연구 결과는 예방 접종 후에 

28 일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하고 6 달까지 후속되었다. 안전성 데이터에 따르면, 단계 I 임상 시험을 위해 

중간 및 낮은 용량을 선택한다. 

2020 년 4 월 12 일, 이 백신은 임상 시험 II 에 진입했으며, 세계 최초의 COVID-19 백신이 II 임상 연구에 

들어갔다. 이것은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통제 시험이었다. 508 자원 봉사자는 중간 복용량으로 나누어, 

저용량 그룹 및 위약 대조 그룹, 연구 프로그램에 따라, 각 자원 봉사자는 예방 접종의 날, 예방 접종 후 

14 일, 28 일 및 6 개월 동안 1 개의 연구 방문을 완료했다. 시험은 (심각한) 이상 반응, 항체 반응 및 세포 

반응과 같은 지표를 통해 Ad5-nCoV 백신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추가로 평가할 것이고, 2021 년 1 월 

31 일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ChAdOx1 nCoV-19 옥스포드 대학교 제너 연구소에서 개발 

침팬지를 기반으로 하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ChAdOx1 nCoV-19).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인 옥스포드 1(ChAdOx1)은 SARSCoV-2 S 단백질도 표적으로 삼았다. 2020 년 4 월 

23 일, 백신에 대한 단일 맹검, 무작위, 위약 대조다중 센터 I/II 임상 시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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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1,090 명의 자원봉사자를 5 개 그룹(표 2)으로 구성했으며, 6 개월간의 연구에 참여했으며 364 일에서 

추가 후속 조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증) 이상반응, COVID-19 관련 사망자 수, 입원환자 수, 

중증보호자 수, 혈청양전이율, 항체반응 수준, 세포반응 등의 지표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 내성, 면역원성 

및 보호효과를 평가해 2021 년 5 월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백신은 동물 모델에서 이상적인 보호 효과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만한, 2020 년 5 월 13 일 제너 연구소가 발표한 동물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6 마리의 항허 원숭이가 2.5×1010vp ChAdOx1 nCoV-19 백신을 접종하고 14 일을 접종한 후 총 IgG 

항체 적하도를 투여했다. (ELISA) 중앙값은 <,000, 항체 적약의 중앙값은 < 20 이다. 예방 접종 후 28 일는 

SARS-CoV-2 바이러스 공격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6 마리의 강 원숭이가 감염(비강 면봉은 대조군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이러스 부하 감지)되었다. 그 중 3 마리는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6 마리의 

항허원숭이는 모두 폐렴을 관찰하지 않았으며, 백신 접종군은 대조군에 비해 동물 기관지 폐포 관수액과 

폐 조직의 바이러스 부하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또한 바이러스 성술 실험 동물에서 질병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백신은 SARS-CoV-2 감염을 예방하지 못할 수 있지만 감염 후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음을 건의합니다. 백신에 대한 단계 I/II 임상 시험이 계속되고 있으며, 옥스포드 대학은 5-12 세 어린이, 

56-69 세 이상 및 70 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10,260 명의 자원 봉사자를 포함하는 단계 II / III 임상 

시험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COVID-19 백신 개발 진행 중 8 개 R&D 기관의 아데노바이러스 캐리어 

COVID-19 백신은 아직 전임상 연구 단계에 있으며, 대부분 Ad5 벡터를 사용하며, 그 중 미국 임상 단계 

바이오 제약 회사인 Altimmune 은 비강 예방 접종을 위한 단일 투여를 개발하고 있으며, 영국 바이오 

제약 회사인 Stabilitech 가 개발한 경구 백신은 현재 동물 안전 시험을 완료했으며, 미국 임상 단계 

생명공학 회사인 Vaxart 가 개발한 경구 백신은 현재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존슨 & 존슨의 

양센 제약 회사는 COVID-19 전염병 Ad26SARS-CoV-2Ad26 벡터를 사용하고, 이탈리아 생명 공학 회사 

ReiThera 는 침팬지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고, 종양 면역 요법 회사 Valo Therapeutics 는 기간용종 

아데노바이러스 플랫폼 기술인 PeptiCRAd 를 사용하여 COVID-19 백신을 개발할 것이다. 

 

2. 코로나 19 백신의 가격 책정방법 및 우선 접종 인원에 대한 국무원 

연방연계 메커니즘 최신 발표 (펑파이신문澎湃新闻, 2020.10.21) 

10 월 20 일, 국무원 연방연계 메커니즘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백신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1.중국 코로나 19 백신 임상시험 진행상황은? 

현재 중국의 백신 연구개발은 전반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기술 루트마다 임상연구 단계에 진입한 

백신이 있으며 이미 13 개의 백신이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이 중 멸활백신과 아데노바이러스 백신 두 가지 

기술경로 총 4 개의 백신이 III 기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III 기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4 개의 백신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6 만명의 피험자를 접종했으며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우수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III 기 임상시험 결과는 백신 보호력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효성 지표를 검증하는 것으로, 현재 중국 

코로나 19 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III 기 임상시험 수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적합한 지역과 시험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III 기 임상시험을 원활하게 조직해 시행하는 것이 현재 III 기 임상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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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데 당면한 주요 쟁점이다. 다음 단계로 과학연구공관팀은 과학의 법칙에 따라 법에 따라 

준수하는 원칙에 따라 백신의 연구개발 업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 코로나 바이러스에 변이가 발생했는지, 백신 연구개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과학연구공관팀은 줄곧 바이러스 변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전국 30 여개 과학연구기구를 조직해 

바이러스 변이의 추적, 연구를 전개해 바이러스 변이가 백신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칠지 제때 분석해왔다. 

현재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에는 전 세계 6 개 대륙 113 개국을 망라하는 거의 15 만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게놈 서열이 있다. 8 만 건이 넘는 고품질의 바이러스 유전체 서열을 비교 분석 연구한 결과 

바이러스 변이가 크지 않고 정상 범위에 속하는 변이가 축적돼 백신 연구개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코로나 19 백신이 출시되면 어떤 사람들이 우선 접종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바이러스의 미래의 접종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고위험 직업 종사자이다. 두 번째는 

고위험군, 세 번째는 일반인이다. 

고위험 직업 종사자란 주로 일선의 의료방역 인력, 국경·구안의 직원, 그리고 업무상의 이유로 고감염 

위험지역이나 국가의 직원, 도시의 기본 운행을 보장해야 하는 일부 직원들을 말한다. 고위험군은 주로 

노인,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기초질환을 앓고 있는 군을 말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일단 관에 

감염되면 중증이나 위중증이 나타나는 비율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 어떤 구역에서든 그런 사람들 

특성에 부합하면 우선 접종 고려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중국의 코로나 19 백신은 어떻게 가격을 책정하는가? 

중국 코로나 19 백신의 가격, 우리는 먼저 기업 주체의 가격 책정을 견지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하나는 공공재 속성의 원칙이다. 공공재 속성인 만큼 그 정가는 수급을 정가 기반이 아니라 원가로 정가 

기반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 

두 번째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대한 대중의 의지와 접종에 대한 수요에 따라 코로나 19 백신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코로나 19 백신의 정가는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음에 

틀림없다. 

5. 어떻게 코로나 19 백신의 질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국가약감국은 그 상장 생산과 품질 규제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지방 약감국 부서와 직속 기술 기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추적 서비스를 전개하고, 앞의 지도로, 작업장 건설 단계에서 바로 

기업과 원활하게 연결하고, 정간 기술자를 선발하여 기업 현장 지도에 파견한다. 아울러 검사기준이 

낮아지지 않는 전제 하에 내부 굴착 전력으로 검사와 결재시간을 압축해 제때에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위해 생산허가를 핵발급한다. 현재 III 기 임상에 진입 허가를 받은 4 개 백신 생산업체는 이미 생산허가 

검사를 통해 모두 법에 따라 약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했다. 후속 코로나 19 백신 생산업체 생산허가와 약품 

GMP 검사에 대해서는 기업 신청에 따라 계속 앞길로 지도하고 스크롤하여 실시하며 제때 신청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생산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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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품질 규제와 관련해 국가약감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코로나 19 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등 관련 법률 법규 요구에 따라 코로나 19 백신 품질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첫째는 이미 

생산허가를 취득한 기업에 대해 지방 성급 약감부서에 일상적인 감독검사 강도를 확대하고 정간역량을 

즉시 배치해 검사원을 공장에 파견해 기업들에게 제품의 품질주체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도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국가백신검사센터가 관련 생산기업에 대해 순찰과 차출업무를 개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셋째는 국립의약품평가센터를 구성해 국립보건건강위에 맞춰 예방접종 의심 

이상반응(AEFI)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네 번째는 업체는 물론 유통 사용 단위별로 백신을 잘 잡아 소급해 

백신 유통에 사용하는 제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독촉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감독기업은 품질안전 주체의 책임을 착실히 이행하고 비준된 생산공정과 품질기준에 따라 생산과 

품질관리를 엄격히 진행하고 "약품생산품질관리규범"에 따라 조직적으로 생산함으로써 품질안전을 

보장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6. 중국 코로나 19 백신 출시는 아직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출시 전 두 가지 작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하나는 III 기 임상시험 백신을 통한 유효성, 둘째는 상업 

규모의 생산 공정 검증을 완료하고 통제 가능한 품질 기준을 수립해 출시 예정인 백신이 허용 가능한 

안전성, 명확한 유효성 및 품질 통제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일단 임상 시험이 충분한 임상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여 백신이 충분한 보호 효력을 갖고 있고 허용 

가능한 안전성 기반, 그리고 안정적인 상용화 규모의 생산 품질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신청자는 백신의 출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가약감국은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특별하게 운영해 

첫 시간에 백신의 기술 심사를 완성하고 안전 보장이 유효하며 품질 통제가 가능한 백신이 조속히 출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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